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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9월 21일 경기도청 북

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안산YWCA 

주최로 ‘2025 경기홈페스티벌’을 개최했

다. 

이날 행사는 도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

울리며 평화와 문화다양성을 실현하는 

축제로 3천여명의 내외국인이 참여한 가

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홈페스티벌’은 HOME(Harmony 

Of Multicultural Everyone)의 약자로,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

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를 담았다. 

이날 행사에는 9월 21일 UN이 지정한 

‘세계 평화의 날’에 맞춰 다문화어린이 

합창단이 평화를 주제로 합동 공연을 선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마술 공

연, 안산 다문화어린이합창단, 네팔 전통

무용, K-POP 댄스 경연대회 등 다채로

운 식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어 외국

인주민의 인권을 강조한 경기도 이민사회 

공동체 선언이 진행됐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인사말

을 통해 “많은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오늘 이민사회 축제를 개

최하게 돼 기쁘다”며 “오늘 행사가 경기

도에 다양한 문화와 화합의 목소리가 넘

치고 평화와 상생의 씨앗이 자라는 계기

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축사에서 “이주

민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

웃”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역동적인 

이민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경기도

의회는 내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경기

도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서로 소통하며 경기도가 

우리 모두의 집이라는 소속감을 가지시

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총 64개의 부스가 운

영됐다. 네팔 만두, 베트남 월남쌈, 파키

스탄 커리 등 세계 각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외국인 커뮤니티 부스, 의정부 경찰

서·소방서와 경기도 공공기관의 홍보관, 

어린이 중고 플리마켓, 다양한 푸드트럭

이 준비됐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외국인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소개했고 경기도이민

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국어법률상담 부

스를 운영해 현장을 찾은 이주민들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양해규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장과 손

녕희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이 한참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부스에 머물며 이

주민 보건의료 서비스를 탐색했고 많은 

이주민들이 다국어법률상담 부스에서 평

소 궁굼했던 내용을 질문했다. 

<1면에서 계속, 인터넷에서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경기도, 2025 경기홈페스트벌 개최...‘경기도가 우리 모두의 집이라는 소속감 공유’

“경기도에 화합의 목소리 넘치고 평화와 상생의 씨앗이 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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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1면에서 이어짐> 행사장 한켠에 마련된 중앙아시아 

국가 캠프에서는 이주민들이 행사 기간 내내 모국어로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또한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흥시가족센터, 파

주시가족센터, 구리시가족센터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남양주샬롬의집, 수원이주민센터 등 이주민 단체가 전

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

터의 다가오다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한 커피차도 주목

을 받았다. 9월이라 더위는 좀 가셨지만 한낮의 따가운 

햇살을 받은 내외국인들에게 커피차의 음료가 기분을 

청량하게 했다. 오후 4시에는 OBS 라디오 특집 공개방

송이 진행돼 브브걸, 울랄라세션, In A Minute, 이민정 

등 많은 가수가 무대에 올랐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화성, 안산, 성남시의 다문화어린

이 합창단 3팀의 합동 공연이 진행됐다. 

연합합창으로 부른 노래는 ‘아름다운 세상’, ‘파란마음 

하얀마음’ 등 2곡. 이번 공연은 합창단원들에게 단순한 

무대 경험을 넘어 함께 호흡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협력과 배려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 관계자는 “무대 위에

서 단원들이 느낀 성취감은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앞으

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대해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경

기홈페스티벌은 경기도가 모든 이의 집(HOME)이 되는 

사회적 의미의 축제”라면서 “이민 사회의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외국인주민 모두에게 소속감과 자신감 심어준 ‘경기홈페스티벌’

경기도, 2025 경기홈페스트벌 통해 평화 메시지 전하고 문화다양성 실현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지난 

9월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3-2부 재판부가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

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

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속헹 씨의 사망 후 이재명 당시 지사는 유족들

에게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

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한 후 “비닐하우스뿐 아니라 농촌의 이

주노동자 임시숙소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착수하겠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가 매년 외

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

립하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지만, 실제로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법원의 지적”으로 평가

한 뒤 “실제로 여전히 만연한 비인도적인 수준의 숙

소와 숙소비 착취 문제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

적인 조사를 촉구한다.”라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

소와 숙소비 착취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15일 유호준 의원이 경기이주평등연대와 공동 주최한 

‘이주노동자 주거권, 현주소를 묻다’ 토론회에서는 이

주노동자들이 한국의 법제도에 무지함을 악용해서 고

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외에 사업주가 따로 작성한 

‘이면계약서’를 통해 경기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숙소비 

명목의 임금 공제나 추가 노동을 강요받아 온 사실이 

공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여러 조치가 취해지

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한 유호준 의원은 “이번 법원 

판결의 내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업재해나 임금

체불 외에도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건강권 문제에도 국

민주권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한다.”라며 이

주노동자의 주거권·건강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

다.                                    송하성 기자

유호준 의원, 한파 비닐하우스서 숨진 이주노동자, 국가책임 인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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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수원시(시장 이재준)와 수원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9

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11회 내외

국인이 함께하는 말하기 대회’를 개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 관내 외국인주

민과 이주민 지원 기관 관계자, 수원시

청 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유경선 센터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말로 소통하면 웃음과 기쁨을 나눌 

수 있다. 이주민에게도 언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많은 이주민들이 우

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한국

어를 배우며 소통하고 있다. 오늘 행사

를 통해 언어를 배우는 기쁨을 느끼시

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영상으로 전달된 

축사에서 “말하기 대회는 언어를 넘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이어주

는 뜻깊은 행사” 라며 “이번 대회가 글

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정희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언어를 통해 성장하는 여

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오늘 대회를 통

해 실력을 마음껏 뽐내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예선 심사를 거쳐 선

정된 본선 진출자 10명이 참가했다.

▲‘K문화에 대해’를 주제로 결혼이민

자, 유학생 등 성인이 참가하는 한국어 

부문 ▲‘내가 좋아하는 K문화’를 주제

로 다문화 가족, 중도입국자녀 등 초·

중·고등학생 참여하는 이중언어 부문으

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국어 부문에서 대상 1명, 최우수 1

명, 우수 1명, 장려상 2명, 이중언어부

문에서는 대상 1명, 최우수 1명, 우수 1

명, 장려상 3명이 선정됐다.

경선 결과 한국어 부문 대상은 베트

남 출신 이주민 응오김휜 씨, 이중언

어 부문 대상은 일본 출신 박레온 씨가 

받았다.

한국어 부문 최우수상은 벨라쇼바 

디아나(러시아)씨, 우수상은 이진주(베

트남)씨가 선정됐다.

K-문화를 주제로 발표한 벨라쇼바 

디아나 씨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

닌 가족의 따뜻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

어 세대를 이어주고 있다”며 “전세계 

사람들이 음악으로 열광하며 하나가 

되도록 유도하는 케이팝도 마찬가지다. 

전세계를 연결하는 K-문화가 자랑스럽

다”고 발표해 박수를 받았다.

이중언어 부문 최우수상은 찰릭 타

탸나로마노브나(러시아)씨, 우수상은 

염수아(중국)씨가 받았다.

행사 중간 다양한 공연과 참여 이벤

트가 진행돼 가족 및 친구를 응원하기 

위해 나온 청중들을 즐겁게 했다. 

이날 행사에 대해 이애형 경기도의

원(세류1·2·3동, 권선1동)은 “즐거운 행

사에 함께 하게 되어 너무 반갑고 고

맙다”며 “지역사회 다문화가족들이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언어를 넘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이어요”

수원시, 제11회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말하기 대회 개최...2개 부문 경연 펼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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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

는 지난 9월 25일 저녁, ‘안전지킴이 발

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민 28명, 선주민 17

명,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 3명, 수원팔

달경찰서 5명, 센터 직원 7명 총 60명 참

여했다. 

2016년부터 이어져 온 안전지킴이 활

동은 올해를 기점으로 대장·부대장·조장·

자문을 임명하며 한층 체계적인 조직 운

영의 틀을 갖추게 됐다. 

양해규 센터장은 환영사를 통해 “안전

지킴이 활동을 사랑하고 응원한다”고 힘

주어 말했다.

최세연 이주민정책과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꾸준히 안전 활동에 참여해준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며 “이런 노력이 

모여 수원은 더 따뜻하고 안전한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함께 힘을 보태

겠다”고 말했다. 

조성연 팔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은 “안전지킴이의 활동은 가장 실질적인 

치안 협력의 모습”이라며 “여러분의 참

여와 헌신이 팔달을 가장 안전한 지역으

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임명식에서는 대장으로 이원수, 부대장

으로 신소하, 치안안전자문위원으로 김정

석, 그리고 조장으로 노단·이길동·박성애 

씨가 각각 위촉됐다. 

이원수 대장은 수원남부경찰서와 화성

동부경찰서 수사과장, 경기경찰청 마약

수사대장, 광역수사대 조폭팀장 등을 역

임하며 다양한 치안분야에서 중책을 수

행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정석 위

원은 상해비전체육유한공사 총관장과 연

변과학기술대학교 태권도부 지도자, 한

국 나사렛대학교 태권도학과와 경기대학

교 경호보안학과 강의 등 국내외에서 활

발히 활동해온 무도 전문가이다. 

이번 리더십 체계의 구축은 앞으로 안

전지킴이 활동은 더욱 조직적이고 책임

감 있게 이끌어갈 기반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임명식 후 이원수 대장은 기념사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치

안 활동이야말로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

이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행사 마지막에

는 참석자 전원이 “빛을 밝히자! 길을 지

키자!”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지동 일대에

서 합동 순찰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발대식은 단순히 치안활동을 알

리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9년간의 경험

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선언

과 같았다. 

이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안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치

안 협력 모델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환

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성 기자

“지역사회 더 단단해진 안전망, 함께 세우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와 수원팔달경찰서, 외국인주민이 주도하는 ‘안전지킴이 발대식’ 진행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서 ‘수원화성문화제’ 등 3대 가을축제가 시작된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서 열리는 3

대 가을축제가 시작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인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27일부터 10

월 4일까지 8일간 이어진다. 2025 수원

화성미디어아트는 27일부터 10월 12일

까지 개최된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은 9월 28일 열렸다.

곽도용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장은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세계유산 수

원화성 3대 가을축제 언론브리핑’을 열

고, “3대 가을축제가 글로벌축제로 자

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

‘새빛팔달’을 주제로 하는 제62회 수

원화성문화제는 축제 기간이 기존 3일

에서 8일로 늘어났고, 축제 공간은 수

원화성 전역으로 확대됐다.

국내외 관람객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웅장하고 품격 있는 대규모 프로그램

과,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기

획했다. 글로벌 프로그램은 ▲조선시대 

선유놀이를 모티브로 하는 수상 퍼포

먼스 ‘선유몽’(9월 29일~10월 4일) ▲야

간 군사훈련 ‘야조’(10월 3~4일) ▲정조

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화

성행궁 봉수당에서 거행한 회갑연 진찬

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머시브 아트

(몰입형 예술) 퍼포먼스 ‘진찬’(9월 29

일~10월 4일) ▲초대형 종이구조물 퍼

포먼스 ‘시민의 위대한 건축, 팔달’(9월 

30~10월 4일) 등이 있다. 시민 참여 프

로그램은 시민이 가마를 들고 달리는 

‘가마레이스’, 정조대왕이 혜경궁 홍씨 

회갑연을 기념해 만든 특별연회 양로연

을 모티브로 한 ‘양로연’, 어린이와 부

모가 함께 전통놀이를 하는 ‘축성 놀이

터’, 화성행행도병에 시민이 색을 입혀 

완성하는 ‘시민도화서’, 시민참여형 과

거시험 ‘별시날’ 등을 준비했다. 

올해는 전통문화관에서 외국인 관광 

라운지 ‘글로벌빌리지’를 운영한다. 외

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국인 복식

체험(행궁광장) ▲한복한컷 ▲우리술클

래스 주랑주랑 ▲행궁티룸 다랑다랑 등

을 운영한다.

9월 28일에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이 열린다. 행렬 도중 장안문에서 

경기도무용단과 무예24기 공연이 있고, 

행궁광장에서는 능행차 입궁 퍼포먼스

를 한다. 공동재현 후에는 행궁광장에

서 KBS 국악관현악단과 전통 소리꾼

이 함께하는 축하공연이 열린다.

‘만천명월 정조의 꿈, 빛이 되다 시

즌 5 새빛향연’을 주제로 하는 수원화

성 미디어아트는 화서문을 중심으로 장

안공원 일원과 장안문에서 열린다.

화서문에서는 미디어아트 ‘새빛향연’

이 펼쳐지고, 장안공원 일원에는 ‘미디

어파크’를 조성한다. 장안문 미디어아

트 ‘수원유니버스’ 에서는 수원화성을 

주제로 한 3개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은 “3대 가

을 축제는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즐기

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모두의 

축제”라며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

인 만큼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에 소홀

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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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이주민 문화예

술단체인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회장 왕

그나)’가 한중일을 하나로 묶는 문화예술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중국 절강성 닝보시여의악단(단장 천

리나)과 (사)글로벌문화에술총연합회는 

지난 8월 20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

에서 ‘2025 한중일 수원시 문화예술교류 

및 해동금맥 한중수교 33주년 특별초청 

음악회’를 개최했다.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아 중국 

절강성 닝보시 예술인들을 초청해 한국

과 중국의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우호와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왕그나 회장은 

“한중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행

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

다”며 “수원 지역에서 글로벌 문화를 확

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리나 단장은 “한중 교류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며 “이번 교류를 통

해 중한관계가 원만하기를 바란다. 앞으

로도 교류행사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

다. 중홍눠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는 “33

년전 한중은 외교관계를 수립해 양국 발

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특히 수원

시가 오랜 시간 동안 재한 중국 동포의 

생활과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화교류 행사에서는 소프라노 

조이화, 전통민요 그린나래예술단, 쟁강

춤 위원주, 아쟁연주 정만천하 임이진 등 

한중일의 뛰어난 예술인들이 공연을 펼

쳐 눈길을 사로잡았다.

3시간에 걸친 중국와 한국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 선사했으며 

특히 민간의 문화예술교류가 지역사회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날 행사는 수원특례시와 주한중국대

사관 영사부가 후원했다.    송하성 기자 

한중일을 하나로 묶는 민간 문화예술교류 놀라워!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한중일 문화예술교류 및 해동금맥 특별초청 음악회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어르신·어린이·

임신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한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

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과 ▲14~64세 수원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심한 장애(구 

1~3급) ▲국가유공자 본인이다.

접종 기간은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9월 22일부터, 어린이(1회 접종 대상)와 

임신부는 9월 29일부터 2026년 4월 30일

까지다. 어르신은 ▲75세 이상 10월 15일 

▲70~74세 10월 20일 ▲65~69세 10월 22

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심한 장애·국가유공자

는 10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시 

관내 위탁의료기관 177개소에서 접종받

을 수 있다. 지원 백신은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이고, 무료 접종이다. 접종할 때 신

분증이 필요하며, 임신부는 산모수첩·임

신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심한 장애·

국가유공자는 수급자 증명서·복지카드·국

가보훈등록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보건소 홈페이지

(https://health.suwon.go.kr)→정보광장

→보건소식 게시판 ‘2025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독감은 고령층, 어린

이, 임신부 등 면역력이 약한 계층에 특

히 위험하다”며 “대상자는 접종 기간 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무료 

예방접종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수원시, 내년 4월까지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어린이·임신부·취약계층 대상 내년 4월 30일까지...국가·자체사업 병행

10월 수원페이 

인센티브 확대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추석 명절

을 맞아 10월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한다.

인센티브는 10월 1일 9시부터 예산

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 충전 한

도는 50만 원이다. 50만 원을 충전하

면 인센티브 10만 원을 받을 수 있

다. 수원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오프라인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

다. 오프라인 충전소 목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

에서 ‘수원시 지역화폐’를 검색해 공

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수원페이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잔액을 소비해야 여유분만큼 

충전할 수 있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페이 인센

티브를 10%로 확대했다. 30만 원이었

던 충전 한도는 50만 원으로 상향했

고, 설, 추석 명절이 있는 1월, 10월

에는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인센

티브 확대가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

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석 연휴에 

골목상권에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수원수목원 가을 

야간 밤빛 정원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10월 3일

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2025년 수원수목원 가을 야간 운영 

밤빛 정원’을 연다.

일월·영흥수목원 운영 시간을 연장

한다. 주제정원·온실은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9시까지(입장 마감 오후 8

시 30분), 방문자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다.

밤빛 정원에서는 야간 산책 프로

그램과 함께 다양한 체험, 문화공연

이 펼쳐진다. 매주 토요일에는 버스

킹 공연이 열리고, 매주 금·토요일에

는 식물 헤나·타로 등 이색적인 체험

이 진행된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공연

과 플리마켓도 마련돼 수목원의 가을

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을 밤빛 정원

은 야간 산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수목원과 운영

팀, 031-5191-4564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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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

경선)는 지난 8월 20일 동남보건대학

교(총장 김종완)의 지원과 식품영양학

과(학과장 원혜숙)의 주관으로 ‘제12회 

K-COOK 요리교실-가족과 요리키트로 

배우는 요리조리 UP’ 프로그램을 진행했

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과 함께 직접 

요리를 만들어 먹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

들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가족 300가정에게 

요리키트가 전달됐다. 

‘K-COOK 요리교실’은 동남보건대학

교의 지원으로 2019년부터 매년 상·하반

기에 진행되는 사업이다. 올해도 식품영

양학과 조리실습실에서 ‘음식으로 떠나는 

여름, 서울 기행’이라는 주제로 요리실습 

체험도 하고,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

도록 식재료 키트가 제공됐다. 300가정에 

전달된 요리키트는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가족 간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식생활 지원의 역할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남편과 함께 요리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

냈다. 그는 “어제 받은 요리키트로 남편

과 함께 요리를 했어요. 평소엔 각자 바

빠서 함께 식사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대화도 나누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요리

만 만들었지만, 내일은 다른 요리도 해보

려합니다.”고 말했다.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역시 “남편이 

평소엔 요리를 잘 하지 않는데, 밀키트 

덕분에 김치찜을 직접 끓여주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

냈어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은 “수

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선생님들이 

요리키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준 덕분에 가족들과 좋

은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한부모가정이

라 경제적으로 어려워 8세 자녀를 위해 

요리재료를 사고 싶어도 많이 부담이 됐

고,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요리키트를 통해 맛있는 식

사를 할 수 있어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례관리

사 김 모 씨는 조손가정과 독거노인 등

을 지원하며 느낀 소감을 전했다. “식사

가 꼭 필요한 분들께 따뜻한 한 끼를 제

공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매

일의 끼니가 걱정인 분들께 오늘만큼은 

식사 부담을 덜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

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단

순한 나눔을 넘어 삶의 버팀목이 되었다

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원혜숙 

교수는 “K-COOK 요리교실은 단순한 요

리 수업을 넘어 다문화가족이 한국문화

를 이해하고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

회와 협력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유경선 센터장은 “요리를 통한 교류는 

가족과 이웃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며, 계

속해서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가족과 함께 요리하며 더 가까워졌어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동남보건대 식품영양학과, ‘제12회 K-COOK 요리교실’

Foreign residents can also get a 5,000 won discount on special 
delivery orders of 20,000 won or more! 경기도 배달특급 특별할인 안내

Foreign residents who order food 
delivery using Gyeonggi Province's 
public delivery app, Baedal Teukgeup, 
can receive an immediate discount of 
5,000 won on orders over 20,000 won.

Gyeonggi Province's public delivery 
app, Baedal Teukgeup, announced 
that it will change its coupon issuance 
policy starting in October in line with 
the Korean government's "Public 
Delivery Activation" plan.

Many foreigners are famil iar 
with Korean food delivery apps 
like Baedal Minjok and Yogiyo, 
but Baedal Teukgeup, created in 

Gyeonggi Province, is even better. 
Other food delivery apps charge 
high commissions to restaurants, 
making them difficult to find. However, 
Baedal Teukgeup, a public delivery 
app, charges very low commissions, 
making it popular with restaurants. 
However, its limited user base is 
a drawback. Gyeonggi Province 
Company announced that, starting 
October 1st, it will change the public 
delivery coupon issuance conditions 
to immediately issue a 5,000 won 
discount coupon for orders exceeding 
20,000 won (one coupon per person 

per day). Previously, discount coupons 
were issued for two monthly orders of 
20,000 won per person.

Since June 10th,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a 
consumer coupon program to promote 
public delivery apps to ease the 
burden on restaurant management 
and benefit consumers. 

This relaxation of standards is being 
implemented to further promote public 
delivery.

To get a 5,000 won discount on 
orders over 20,000 won, download 
and install ‘Delivery Express’ from 

the Google Play Store or Apple App 
Store!

A Gyeonggi Province Company 
official said, “With the standards for 
issuing consumer coupons being 
relaxed once again, consumers will 
be able to receive discount coupons 
immediately, making them more 
convenient to use. 

At the same time, franchise owners 
will have more opportunities to expand 
their orders, which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한글 기사 23면>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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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족센터(센터장 이병희)는 지난 

9월 20일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다문화가

족 캠프 지원 ‘한국민속촌 나들이’를 진

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다문화가족 캠프는 다양한 가족

이 함께 활동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부모의 양육 참여와 가족 간 

유대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캠프에는 37

가정 총 115명이 참여했다. 

참여 가족들은 1회차에서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실시간 온라인 필수교

육을 받았으며, 2회차에서는 현장체험으

로 한국민속촌 나들이가 운영돼 참가자

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캠프에 참여한 이OO씨는 “다른 다문

화가족과 만남이 큰 의미가 있었고, 이번  

한국민속촌 나들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

대감을 쌓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

했다.

이병희 센터장은 “다양한 가족이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

해 가족관계 증진과 건강한 가정문화 확

산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원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다문화가족 캠프는 경기도

와 오산시가 주최하고, 오산시가족센터가 

주관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한국민속촌 나들이...오산시가족센터,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회 제공

별자리로 소통하는 가족 모여라

오산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오산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24일 가족

사랑의 날을 맞아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가족 별자리 만들기’ 프로그램을 오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

번 프로그램에는 총 12가족, 30명이 참여

해 가족 간 정서적 소통과 창의적인 활

동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 가족의 탄생 별자

리를 알아보며 가족 구성원 간의 이야기

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이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아크릴 물감을 활용한 미술 활동

을 통해 가족별로 개성 있고 특별한 별

자리 작품을 완성, 참가자들은 서로의 작

품을 공유하며 성취감과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 참여 가족들은 “별자리라는 특

별한 주제를 통해 대화할 수 있어서 좋

았다”라며 “아이와 함께 작품을 만들면

서 친밀감이 높아졌다.”고 했다. 특히 부

모와 자녀가 함께 몰입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족 간 협동심과 

창의성이 동시에 발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오산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가족사랑의 

날은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이 다시 모

여 함께 즐기는 특별한 시간”이라며, “이

번 프로그램은 별자리와 미술 활동을 결

합해 가족 간 유대와 창의성을 동시에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가족사랑의 날’은 정시

퇴근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를 장

려하기 위해 오산시가족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오산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정시퇴근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가족의 친밀

한 관계 형성을 위해 다양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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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5일부터 13일까지 부모.자

녀 집단상담 ‘함께 그리는 우리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가정 내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

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총 4일간 진행됐으며, 부모와 자

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집단상담은 미술 매체를 활용한 표현활동과 상호작

용적 의사소통 과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부모-자녀가 

작품을 완성하고 이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

현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기회를 얻었다. 

참여자들은 “아이와 함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

다.”, “둘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는데 좋았다.”, 

“아이와 함께 만들면서 친밀도가 향상되었다.” 등의 소

감을 전했다.

참여 가족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

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 습득과 같은 변

화를 경험했다. 또한, 자녀들은 또래 공감과 상호작용이 

강화돼 집단의 응집력이 높아졌으며 협동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부모들은 양육 고민에 

대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대처전략이나 양육 태도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지지를 주고받았다.

오산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

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변

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가족들이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상담과 심리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부모-자녀 집단상담, 정서 유대 강화

오산시가족센터, ‘함께 그리는 우리가족’ 진행

‘아이돌보미 쉼과 격려의 장’

오산시가족센터, 집담회 개최

오산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23일 아이돌봄지원사

업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및 힐링콘서

트를 주제로 대규모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담회는 아이돌보미가 매일 아동과 활동하

면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업무 소진을 예방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 146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담회는 댄스공연과 뮤지컬 아카펠라 공연

을 통해 아이돌보미가 온전히 쉼을 가지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아이돌보미 인적

성검사를 진행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집담회에는 이병희 오산시가족센터장과 이권재 오

산시장이 참석해 아이돌보미에게 축사와 함께 격려

의 말을 전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이돌보미

는 “뮤지컬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내가 아는 

노래를 뮤지컬 배우가 불러준다는 게 매우 즐거웠

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관계자는 “선생님

들이 아이돌보미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센터

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Việc cấm phân biệt đối xử theo màu da và quốc 
tịch, hỗ trợ chỗ ở, y tế, giáo dục cho người tị nạn, 
cũng như bảo đảm quyền lợi một cách có hệ thống 
cho trẻ em nước ngoài chưa được đăng ký khai 
sinh đã được thể chế hóa lần đầu tiên trên toàn 
quốc, bao gồm cả chính quyền trung ương và địa 
phương

Tỉnh Gyeonggi cho biết tại kỳ họp toàn thể lần 
thứ 386 của Hội đồng tỉnh Gyeonggi diễn ra vào 
ngày 19 tháng 9 vừa qua, đã thông qua 3 điều lệ 
bao gồm:① Điều lệ cấm phân biệt chủng tộc và 
bảo đảm nhân quyền đối với người dân có nguồn 
gốc di cư tại tỉnh Gyeonggi② Điều lệ bảo vệ nhân 
quyền và bảo đảm đời sống cơ bản cho người tị 
nạn tại tỉnh Gyeonggi③ Điều lệ phát hiện và hỗ trợ 
trẻ em nước ngoài chưa được đăng ký khai sinh tại 
tỉnh Gyeonggi.

Việc ban hành các điều lệ lần này có ý nghĩa to 
lớn, bởi đây là trường hợp đầu tiên trên toàn quốc 
mà tỉnh Gyeonggi thiết lập một cách có hệ thống 
nền tảng về bao dung và nhân quyền trong bối 
cảnh xã hội đa văn hóa và di cư đang thay đổi 
nhanh chóng.

“Quy định về Cấm phân biệt chủng tộc và Bảo 

đảm nhân quyền cho người dân có nền tảng di 
cư” (do Nghị viên Yoo Ho-jun chủ trì đề xuất) quy 
định việc ngăn ngừa phân biệt đối xử, hỗ trợ khắc 
phục thiệt hại, điều tra thực trạng, tuyên truyền và 
giáo dục nhằm bảo đảm mọi người di cư đều được 
hưởng quyền bình đẳng, bất kể màu da, quốc tịch, 
ngôn ngữ hay nền tảng văn hóa. Quy định này 
cũng bao gồm nghĩa vụ thành lập ủy ban và xây 
dựng kế hoạch cơ bản để bảo đảm tính bền vững 
của chế độ.

“Quy định về Bảo vệ nhân quyền và Bảo đảm 
cuộc sống cơ bản cho người tị nạn” (do nghị viên 
Yoo Ho-jun đề xuất) đã tạo cơ sở hỗ trợ toàn diện 
về nhà ở, giáo dục, y tế, việc làm… cho người tị 
nạn, bao gồm cả người xin tị nạn và người lưu trú 
nhân đạo. Quy định cũng thành lập Ủy ban Tư vấn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Tị nạn, qua đó có thể triển 
khai nhiều chương trình hỗ trợ như trợ cấp sinh 
hoạt khẩn cấp, tư vấn y tế và tâm lý, hỗ trợ việc làm 
và khởi nghiệp.

“Quy chế Phát hiện và Hỗ trợ Trẻ em Nước 
ngoài Chưa đăng ký khai sinh” (do nghị sĩ Lee In-
ae đề xuất) đã thiết lập thủ tục chính thức để xác 
nhận và cấp giấy chứng nhận cho trẻ em sinh ra 

tại Hàn Quốc nhưng chưa được đăng ký khai sinh. 
Thông qua quy chế này, các dịch vụ cơ bản như y 
tế, chăm sóc sức khỏe, giữ trẻ và giáo dục sẽ được 
đảm bảo, đồng thời sẽ thiết lập cơ chế hợp tác với 
các cơ quan hành chính, giáo dục, chăm sóc trẻ 
em và phúc lợi trẻ em.

Gyeonggi dự định thực hiện nhanh chóng các 
biện pháp tiếp theo cần thiết sau khi ban hành 
nghị định. Vào ngày 28 tháng 10 tới, tại Hội trường 
Quốc hội, sẽ tổ chức “Hội thảo tăng cường bảo 
đảm quyền con người cho người di cư” để chia sẻ 
ý nghĩa của việc ban hành nghị định, đồng thời tìm 
kiếm các phương án mở rộng cơ sở pháp lý hỗ trợ 
chính sách người di cư và hòa nhập xã hội trên 
toàn quốc.

Ông Heo Young-gil, Trưởng phòng Chính sách 
Xã hội Di cư tỉnh Gyeonggi, cho biết: “Các điều lệ 
này không chỉ là những quy định đơn thuần, mà là 
một cam kết xã hội nhằm đảm bảo người dân và 
người nhập cư cùng tồn tại mà không có sự phân 
biệt.” Ông cũng nói thêm: “Chúng tôi sẽ nhanh 
chóng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tiếp theo để tỉnh 
Gyeonggi dẫn đầu trong chính sách xã hội dành 
cho cộng đồng di cư.”<한글 기사 34면>

Bảo đảm quyền lợi cho cư dân nước ngoài, Tỉnh Gyeonggi đi đầu mạnh mẽ hơn nữa!
Tỉnh Gyeonggi ban hành 3 bộ điều lệ đầu tiên trên toàn quốc về bảo đảm nhân quyền 

cho người di cư, bao gồm cấm phân biệt đối xử theo màu da và quốc tị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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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카페’ 참가자 모집해요

구리시청소년재단, 청소년 역사·문화 체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구리시, 코로나 백신도 내년 4월까지

구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강종일) 

청소년수련관은 「2025 한국사 카페」 

프로그램 참가자를 9월 23일(화)부터 10

월 2일(목)까지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홈

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초등

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

소년 30명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다문화

가정 자녀도 참가할 수 있다.

「2025 한국사 카페」는 구리시의 역

사와 문화유산을 탐구하고 조선 왕실 문

화를 배우며, 동구릉을 직접 탐방하는 청

소년 역사·문화 체험활동으로 오는 10월 

18일(토)에 진행된다. 참가 청소년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인증 ‘청소

년수련활동 인증제’에 등록된 활동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심사와 인증을 거쳤다.

구리시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

의 역사와 문화를 더 쉽게 이해하고, 중

요한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해 보는 소중

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관심

과 참여를 당부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 청소년들

이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

고, 그 가치를 존중하며 배우는 것은 매

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이 구리시의 역사적 유산을 

깊이 이해하고, 자긍심을 느끼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

관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프로

그램은 홈페이지, 네이버밴드(https://

band.us/band/88937368), 유튜브(www.

youtube.com/@guriyouth),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에 대비해, 9월 22

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관내 110개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 이

상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요양병원·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취약계층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시민을 대

상으로 대상자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물론 다문화가족도 받을 수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9월 22일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시작으로, 9월 

29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

부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내 요양병원과 장기 요양

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은 

10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와 코

로나19 백신을 같은 기간 내 동시 접종할 

수 있으며,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

행된다. 접종 시작일은 ▲75세 이상 10월 

15일 ▲70세 이상 10월 20일 ▲65세 이상 

10월 22일이다.

한편, 구리시에서는 주민등록상 구리 

시민인 65세 미만의 국가유공자, 기초생

활수급자,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리시 보건소(인창동)에서 무

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해

당 대상자들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전국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예

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보건소 홈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550-

8645                       이지은 기자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하도록!

구리시, 노동 약자 법률구조 사업 확대

구리시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임

금체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드러남

에 따라 「2025년 노동 약자 일터 개

선 사업」의 일환으로 노동 약자 법

률구조 사업을 9월 22일부터 확대 시

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도 반가운 소식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특히 비정규직, 미조직근로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온라인 기반 노

동자 등 취약 계층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구리시는 

기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노동법률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권리구제 지원

을 확대한다. 노무법인을 통해 ▲임

금체불 ▲퇴직금 및 각종 수당 미지

급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다.

신청 자격은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구리시에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

자로, 전화(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

터 031-550-2913) 또는 센터 방문을 

통해 상담 후 지원받을 수 있다. 구

리시는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에게 

상담부터 노동 관련 법률구조까지 전

액 무료로 제공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임금체불 등으

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 약자들이 신

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앞으

로도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

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

했다.                   이지은 기자

공익활동가 교육 수강생 모집

공익활동지원센터, 갈등관리교육 실시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5

년 공익활동가 양성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구리시 통합예약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익활

동가 및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

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도 이 교육에 참여하면 좋겠다.

이번 교육은 10월 21일부터 29일까

지 총 4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공익

활동가의 소통 역량 강화와 스트레

스·갈등 관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기

획됐다. 공통과목은 공공캠페이너 젤

리장 대표 장종원 강사가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소통 감각의 

기반 다지기 ▲메시지 만들기와 전

달 전략을 주제로 강의한다. 선택과

목은 H&교육컨설팅 대표 박현주 강

사가 맡아 ▲스트레스와 힐링 프로그

램-스트레스 해법 ▲의사소통 프로

그램-조직 갈등 관리 강의를 진행한

다.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수료

증이 발급되며, 2026년도 공익 활동 

지원사업 공모 시 가점 10점의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공

익활동지원센터(031-550-8997) 또는 

구리시청 민간협력팀(031-550-2058)

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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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01일 ~ 10월 15일  

Namyangju

남양주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13일 오전 해피트리요

양원에서 노인돌봄기초교육 ‘힐링체험프로그램-주물럭 

비누만들기’를 진행했다. 

25명의 노인부양가족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남양

주시의 지원을 받아 건강, 정서지원교육, 힐링체험 프로

그램을 진행했다 남양주시가족센터는 기관소개와 함께 

가족소통의 시간을 갖고 가족간의 따뜻한 대화와 정서

적 유대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남양주시가족센터는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지속적

인 지원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노인부양가

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이어갈 예정

이다.                                     이지은 기자 

“따뜻한 대화와 정서적 유대 나눠요”

남양주시가족센터, 노인부양가족 지원사업 진행

남양주사랑상품권 추석 맞아 

10월 충전 한도 50만원 확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추석을 맞아 위축된 소

비심리 회복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10월 한 

달간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충전 한도를 기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

다.

이번 조치로 시민은 최대 50만 원까지 충전 시 

10% 인센티브인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인

센티브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충전 

한도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커졌다.

한편 남양주사랑상품권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한

시적으로 기존 가맹점뿐만 아니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 비가맹점(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도 사

용할 수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한도 상향은 추석을 앞

둔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들도 지역사회 상품권

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자. 경제적인 이득이 적지

않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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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адаад оршин суугчдын эрх ашгийг хамгаалах үйлсэд Гёнги аймаг 
илүү хүчтэйгээр тэргүүлж байна! 전국 최초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제정

Защита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 Кёнгидо делает ещё 
больший шаг вперёд! 외국인주민 권익 보장, 경기도가 더 크게 앞서간다!

Впервые в Корее на уровне как центрального, так 
и ме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был законодательно закр
еплён запрет на дискриминацию по цвету кожи и ст
ране происхождения, поддержка жилья, медицины и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беженцев, а также институциональ
ные гарантии прав для детей-иностранцев без регис
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19 сентября на 386-й пленарной сессии Законодат
е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были утвержд
ены три постановления:

①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ёнгидо о запрете расовой ди
скриминации и обеспечении прав человека для жите
лей с миграционным прошлым»

②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ёнгидо о защите прав бежен
цев и обеспечении базовых условий жизни»

③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ёнгидо о выявлении и поддер
жк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тей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Принятие этих постановлений имеет большое зна
чение, так как это первый в стране пример, когда Кё
нгидо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 закрепила основы инклюзи
и и защиты прав в условиях быстро меняющегося м

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и иммиграционного общества.
①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запрете расовой дискримин

ации и обеспечении прав человека для жителей с м
играционным прошлым» (инициатор депутат Ю Ход
жу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дискримина
ции, оказание помощи пострадавшим, проведение и
сследований, просветительскую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работу. Оно гарантирует равные права для всех миг
рантов независимо от цвета кожи, страны происхож
дения, языка и культурного фона. В документе закре
плены создание специ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и обязаннос
ть разработки базового плана, что обеспечивает уст
ойчивость системы.

②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защите прав беженцев и об
еспечении базовых условий жизни» (инициатор депу
тат Ю Ходжу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равовые основан
ия для оказания комплексной поддержки беженцам, 
включая лиц, подавших прошение о статусе беженц
а и имеющих гуманитарное пребывание. В частност
и, это жильё, образование, медицина, трудоустройс
тво. Создаётся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й комитет по поддер
жке беженцев, который сможет реализовывать прог

раммы экстренной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медицинско
й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консультации, содействия труд
оустройству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у.

③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выявлении и поддержке ино
странных детей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инициа
тор депутат Ли Ине) вводит систему официального 
подтверждения факта рождения и выдачи удостове
рений для таких детей. Это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до
ступ к медицинским, санитарным,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и дошкольным услугам, а также создать систему со
трудничества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ами и учре
ждениями в сферах образования, ухода и защиты п
рав детей.

После официального опубликования постановлен
ий Кёнгидо планирует оперативно реализовать все н
еобходимые последующие меры. 28 октября в Наци
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пройдёт форум «Укрепление за
щиты прав мигрантов», на котором будет обсуждат
ься значение принятых постановлений, а также пут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й базы для мигр
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по всей 
стране. <중략, 한글 기사 34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Арьсны өнгө болон төрсөн улсаар ялгаварлан гад
уурхахыг хориглох, дүрвэгсдийн орон сууц, эмчилгэ
э, боловсролыг дэмжих, төрсний бүртгэлгүй гадаад 
хүүхдийн эрхийг тогтолцооны хүрээнд хамгаалах зэ
рэг заалтуудыг төв засгийн газар болон орон нутгий
н захиргааны түвшинд анх удаа хуульчилсан байна.

Гёнги аймаг 9-р сарын 19-нд болсон Гёнги аймги
йн хурлын 386 дугаар чуулганаар дараах гурван жу
рам батлагдсан тухай мэдэгдэв. Үүнд: ① Гёнги айм
гийн шилжин суурьшлын гаралтай оршин суугчдын 
арьс өнгөөр ялгаварлан гадуурхахыг хориглох ба х
ү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журам, ② Гёнги аймгийн дү
рвэгсдийн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болон үндсэн амьдрал
ыг баталгаажуулах журам, ③ Гёнги аймгийн төрсн
ий бүртгэлгүй гадаад хүүхдийг илрүүлэх ба дэмжих 
журам. Энэ удаагийн журам баталсан явдал нь оло
н соёлт, цагаачид олноор нэмэгдэж буй өнөөгийн б
одит нөхцөл байдалд Гёнги аймаг хүний эрх, хамта
ч байдлын суурийг тогтолцооны хувьд бүрдүүлсэн у
лсдаа анхны жишээ болсон гэдгээрээ онцгой ач хол
богдолтой юм.

Шилжин суурьшлын гаралтай оршин суугчдын ар
ьс өнгөөр ялгаварлан гадуурхахыг хориглох болон 
хү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журам’ (Ю Хо Жүн гишүүн 
санаачлан өргөн барьсан) нь арьсны өнгө, төрсөн у

лс, хэл, соёлын гарал үүсэлтэй нь үл хамааран бүх 
шилжин суурьшигч ижил тэгш эрх эдлэхийг баталга
ажуулах зорилготой бөгөөд ялгаварлан гадуурхалт
аас урьдчилан сэргийлэх, хохирлыг арилгах, бодит 
байдлын судалгаа хийх, сурталчилгаа ба боловсро
лын ажлыг зохицуулсан. Мөн хороо байгуулах, үндс
эн төлөвлөгөө боловсруулах үүргийг хуульчилж, тог
толцооны тогтвортой байдлыг хангажээ.

Дүрвэгсдийн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болон үндсэн амь
дралыг баталгаажуулах журам’ (Ю Хо Жүн гишүүн 
санаачлан өргөн барьсан) нь дүрвэгсэд, дүрвэгсди
йн өргөдөл гаргагчид, хүмүүнлэгийн шалтгаанаар о
ршин суугчдад орон сууц, боловсрол, эрүүл мэнд, х
өдөлмөр эрхлэлт зэрэг амьдралын бүхий л талбарт 
дэмжлэг үзүүлэх эрх зүйн үндсийг бүрдүүлсэн. Мөн 
Дүрвэгсдийн бодлого дэмжих зөвлөх хороо байгуул
ж, яаралтай амьжиргааны тэтгэмж, эрүүл мэнд ба с
этгэл зүйн зөвлөгөө, ажил эрхлэлт ба бизнесийн эх
лэлтийг дэмжих зэрэг олон төрлийн дэмжлэгийн хө
төлбөрийг хэрэгжүүлэх боломжтой болгожээ.

Төрсний бүртгэлгүй гадаад хүүхдийг илрүүлэх бо
лон дэмжих журам’ (И Ин Э гишүүн санаачлан өргө
н барьсан) нь дотоодод төрсөн боловч бүртгэгдээгү
й хүүхдэд зориулан албан ёсны баталгаажуулалт х
ийж, баталгаажуулалтын гэрчилгээ олгох үйл явцыг 

тогтолцооны түвшинд хуульчилжээ. Үүний аркцын э
рүүл мэндийн үйлчилгээ, нийгмийн эрүүл мэнд, хүү
хэд асаргаа, боловсрол зэрэг суурь үйлчилгээг ханг
аж, захиргаа, боловсрол, хүүхэд асаргаа болон хүү
хдийн халамжийн байгууллагуудтай хамтын ажилл
агааны тогтолцоо бүрдүүлэхээр төлөвлөж байна.

Гёнги аймаг журам батлагдсаны дараа хэрэгжүүл
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дараагийн арга хэмжээг хурдан ш
уурхай хэрэгжүүлэхээр төлөвлөж байна. Ирэх 10-р 
сарын 28-нд Үндэсний хурлын гишүүдийн танхимд 
‘Шилжин суурьшигчдын хү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хү
чийг нэмэгдүүлэх хэлэлцүүлэг’-ий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журам батлагдсан ач холбогдлыг хуваалцаж, шилж
ин суурьшигчдын бодлого ба нийгмийн интеграцийг 
дэмжих институцийн суурийг улс даяар дэлгэрүүлэ
х арга замыг эрэлхийлэх юм.

Гёнги аймгийн Цагаач иргэдийн нийгмийн бодлог
ын хэлтсийн дарга Хо Ён Гил “Эдгээр журам нь зүгэ
эр нэг тогтолцоо биш бөгөөд нутгийн иргэд болон ш
илжин суурьшигчид ялгаварлан гадуурхалгүй хамт 
оршихын тулд хийсэн нийгмийн амлалт” гэж онцолл
оо. Мөн “Дараагийн арга хэмжээг хурдан шуурхай х
эрэгжүүлж, Гёнги аймаг шилжин суурьшигчдын ний
гмийн бодлогыг тэргүүлэх болно” гэжээ.
<한글 기사 34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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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유적지 야간

개방 ‘여유당 야행’

남양주시는 오는 10월 8일부터 21

일까지 조안면 정약용유적지에서 야

간 문화행사 ‘2025 여유당 야행’을 개

최하고, 특별 기획 프로그램인 ‘여유

당 별빛산책’ 참가자 사전 접수를 24

일부터 시작한다.

‘여유당 야행’은 정약용유적지를 빛

과 체험이 어우러진 문화 향유의 장

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

는 유적지 전역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가을밤의 정취를 더하고, 시

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하며 정약용

의 정신과 유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야행 기간 중 10월 18일에는 

‘제39회 정약용문화제’가 열리는 날과 

맞물려, ‘여유당 별빛산책’이 함께 운

영된다. 

사전 신청자 300명을 대상으로 운

영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9월 24일부

터 ‘남양주시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

한다.

별빛산책은 △하피첩을 주제로 한 

버스킹 공연 △나비 마중등불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된

다. 참가자들은 정약용의 가족 이야

기를 따라가며 유적지에서 특별한 가

을밤을 경험하게 된다.

남양주시는 정약용유적지를 활용한 

야간 문화행사가 시민의 자긍심을 높

이고, 정약용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

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유적지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새롭

게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며 “특히 

‘여유당 별빛산책’은 관람객이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인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0일 8

호선 다산역 내에 다산 정약용 선생을 

주제로 한 ‘다산역 브랜드 테마역사’를 

조성하고 정식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테마역사는 다산역 6번 출구 방

향 지하 통로 40m 구간에 조성됐다. 

시는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를 표방하

는 도시 브랜드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담

아내 시민과 이용객이 지역의 역사와 문

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

다.

이날 행사에서 주광덕 시장은 직접 현

장을 라운딩하며 다산역 테마역사 공간

과 시민참여 갤러리 등을 둘러봤다.

테마역사는 △정약용 소개 구간 △정

약용 브랜드맵 구간 △시민참여 갤러리

로 구성됐다. 소개 구간은 다산동 명칭

의 유래가 된 ‘다산’ 글자와 영정 이미지

를 입체적으로 표현했고, 브랜드맵 구간

은 정약용의 저술과 발명품을 서가 형태

로 배치해 브랜드 키워드를 시각화했다.

시민참여 갤러리에는 정약용의 업적을 

담은 ‘다산 문자도’(작가 신미향)와 학생

들이 폐장난감으로 만든 아트 업사이클

링 작품이 전시됐다. 

‘정약용’과 ‘거중기’를 주제로 한 이 작

품은 다산 한강초 4학년과 지난 6월 정

약용 상징물 제막식에 참여한 학생들이 

각각 완성했다.

주광덕 시장은 “다산역 이름에 걸맞은 

테마역사를 조성한 만큼 시민과 방문객

이 다산 선생의 정신을 쉽게 접할 수 있

는 역사문화 플랫폼으로 자리잡길 기대

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남양주 곳곳에 

다산 브랜드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 유스호스텔 ‘정약용 펀그

라운드’가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시설로 선정됐

다.

정약용 펀그라운드는 연간 4만 3천여 

명이 찾는 청소년 숙박·체험 시설로, 안

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AI 기반 위험

상황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

발해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돼 수상으로 

이어졌다.                  송하성 기자 

남양주시, 브랜드 테마역사 개장 ‘다산역에서 만나는 다산’

정약용 철학 담은 브랜드 공간 및 시민참여 갤러리 공간 조성 정식 공개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7월

부터 시작된 필리핀 농구리그가 최근 

10회에 걸친 장기 레이스를 마치고 폐

막했다고 밝혔다. 

올해 우승팀은 비스탁 팀으로 우승

상금과 함께 트로피와 메달을 획득했

다. 센터 관계자는 “매년 치르는 행사

이지만 유독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이

번 농구리그를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다”며 “매년 농구

리그를 계획하고 준비, 운영해주신 필

리핀샬롬공동체에게도 감사한다”고 말

했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역

사회 외국인주민의 복리를 위해 최선

을 다하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역사회 돌봄환경 조성 포럼을 개최

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도 관심을 가

지고 참여해보자. 

이지은 기자

자료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남양주 필리핀 공동체, 즐거운 농구로 하나돼요!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필리핀샬롬공동체, 3개월 진행 농구리그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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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9월 16일 광

주시가족센터 모두家어울림 1층(광주시 역동)에 커뮤니

티 기반 카페 ‘카페,多이음’의 문을 열고 시범운영에 들

어갔다.

이날 첫 출발을 알리는 Welcome Day 행사에는 광

주시 관계자, 광주시의회 의원, 다문화가족 등 50여 명

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격려를 보냈다.

‘카페,多이음’은 결혼이민자 바리스타들이 참여해 지

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공간으로 기획됐으며, 단순

한 카페를 넘어 다문화 감수성을 나누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이음’이라는 이름에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이어

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이 전문

성을 발휘하고 자립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는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할 기회

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이수희 센터장은 개소식에서 “카페,多이음에서 결혼

이민자들의 꿈이 실현되는 뜻깊은 순간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가족센터가 운영하는 카페,

多이음의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가장 맛좋은 

카페, 가장 기분 좋은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

다.

한편, “카페,多이음”은 시범운영 기간(25.9.16.~11.27.) 

동안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

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음료가 무료로 제공된다. 

김영의 기자

다양한 가족 희망공간 ‘카페,多이음’

광주시가족센터, ‘Welcome Day’ 오픈 행사 진행

광주시가족센터 이중언어 정예진,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최우수상

광주시가족센터, 중도입국 학생

위한 내일을 그리는 교실 운영

지난 9월 22일 동국대학교 남산홀에서 열린 ‘제4

회 날마다좋은날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광주

시가족센터 소속 정예진(초등 5학년, 12세)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참가해 

한국어와 부모 나라의 언어를 활용해 ‘이중언어의 

의미’를 발표하는 자리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

진 학생들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정예진 학생은 발표 주제 ‘언어,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를 통해 언어가 단순한 소통수단을 넘어 서로 

다른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임을 진솔하게 전

달했다. 특히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길임을 강조하였다. 

정예진 학생이 중국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오가

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낸 점이 심사위원과 청

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가족센터 이수희 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정

예진 학생 개인의 성취를 넘어, 다문화사회가 지향

해야 할 가치와 미래를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이중언어 역량을 발휘하며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광주시가족센터는 곤지암중학교와 협력해 9월 둘

째 주부터 4회기에 걸쳐 중도입국 학생 15명을 대상

으로 진로 탐색 및 성장 프로그램인 ‘내일을 그리는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을 배려하여 활동 중심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이 다

양한 놀이를 즐겁게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강점과 흥미를 발견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활동 속 

작은 성취 경험들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

기효능감을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 마지막 회기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관심

이 있는 직업인 요리사와 조향사를 초청하여 직업에 

대한 강연과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직접 체험을 통해 진로 탐색에 대한 동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의 기자

광주 예비학부모 위한 ‘부모교육’ 진행

광주시가족센터, 초등 예비학부모 학교생활 대비해 운영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9월 13일 예

비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부모교육은 오전 시간대에 진행돼 자녀의 초등

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는 물론 8세 자녀를 둔 부모들

도 실제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교육

에는 초등학교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안내도 

포함돼 예비학부모들이 학교생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오후에는 경기도청의 지원

을 받아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을 대상으로 ‘진학과정

설명회’를 진행했다. 참석한 학부모들이 특히 관심을 가

질 고교학점제, 다문화 전형 등 중.고등학교 진학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해 자녀가 중학교 또는 고

등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자녀의 진학을 앞둔 가정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교육과정과 진학 과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

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

했다.

한편, 광주시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 경기도, 광주시

의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 한국지역봉사회가 위탁 운영

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으로, 가족관계 증진, 가족 돌

봄, 가족생활,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 프로그램은 물론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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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ường hợp 1> Cục Xuất nhập cảnh Seoul đã bắt 
giữ một người nước ngoài, người này mở văn phòng 
tại thành phố Ansan, quảng cáo trên mạng xã hội để 
tuyển dụng phụ nữ nước ngoài đa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sau đó cung cấp họ làm nhân viên tại các quán 
karaoke ở Seoul và các khu vực tỉnh Gyeonggi hoặc 
môi giới mại dâm.

<Trường hợp 2> Văn phòng Xuất nhập cảnh Người 
nước ngoài Yangju đã tiến hành kiểm tra tại nơi ở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ở Paju do một công ty cung ứng lao 
động cung cấp, sau khi nhận được báo cáo của cư 
dân về việc gây ồn ào và làm náo loạn vào ban đêm, 
và đã phát hiện 42 người nước ngoài làm việc bất hợp 
pháp.

Bộ Tư pháp cho biết, từ ngày 12/8 đến 12/9, trong 
vòng 1 tháng, đã tiến hành chiến dịch truy quét tập 
trung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bất hợp pháp, 
phát hiện tổng cộng 4.617 người và đã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như trục xuất bắt buộc.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bị truy quét lần này là những người cạnh tranh 
việc làm của người dân bình thường hoặc đe dọa an 
toàn công cộng.

Đặc biệt,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điều khiển xe gắn 
biển số giả (대포차) đã bị kiểm tra, vì hành vi này đặt 
cả người dân bản địa lẫn người nước ngoài vào tình 
thế nguy hiểm. Người nước ngoài lái xe gắn biển số 
giả gây ra các vấn đề như ▲vi phạm giao thông ▲nợ 
tiền phạt ▲không thực hiện kiểm định xe ▲không tham 
gia bảo hiểm bắt buộc, và trong trường hợp xảy ra tai 
nạn giao thông thì sẽ không ai được bồi thường.

Bộ Tư pháp đã tập trung kiểm tra và xử lý các xe 
không có giấy phép và xe mượn tên, phát hiện 38 
người lái xe nhập cư bất hợp pháp và 6 chiếc xe 
mượn tên.

Ngoài ra, trong thời gian tập trung thanh tra lần này, 
để bảo vệ việc làm của người lao động phổ thông, 
cơ quan chức năng đã tập trung kiểm tra các hoạt 

động như giao hàng, dịch vụ giao hàng bất hợp pháp 
(shipper), ngành xây dựng, trung tâm giới thiệu việc 
làm, cũng như môi giới lao động bất hợp pháp qua 
mạng xã hội. Kết quả, đã phát hiện 32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bất hợp pháp trong lĩnh vực giao 
hàng và 136 người trong lĩnh vực xây dựng.

Các cơ quan đã tập trung kiểm tra các câu lạc bộ, 
cơ sở giải trí, nhà trọ… dành riêng cho người nước 
ngoài, nơi có khả năng xảy ra tội phạm cao, và đã 
phát hiện 776 người. Ngoài ra, tại các nhà máy và 
doanh nghiệp sản xuất, đã phát hiện 3.635 người 
nước ngoài. Tổng cộng 969 chủ lao động thuê người 
nước ngoài trái phép và 22 người môi giới việc làm/
nhập cảnh trái phép cũng bị phát hiện và xử lý theo 
pháp luật.

Tuy nhiên, cũng giống như việc nhiều người bị sốc 
khi thấy cảnh người Hàn Quốc bị Cục Hải quan và Di 
trú Mỹ (ICE) kiểm tra gần đây, tôi mong rằng quyền 
con người của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bất 
hợp pháp tại trong nước cũng sẽ được quan tâm 
nhiều.
<인터넷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Bộ Tư pháp đã phát hiện 4.617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và làm 
việc bất hợp pháp, cùng 991 chủ sử dụng lao động bất hợp pháp.

ปราบปรามอยา่งเขม้งวดต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ข้ ึน้ทะเบยีน ซึง่ขบัรถเถือ่นทีเ่ป็นภยัตอ่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 

<กรณีที ่1> 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กรงุโซลได ้
จับก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นเมอืงอนัซาน ทีเ่ปิดส�ำนักงานและ
ใชโ้ฆษณาผา่น SNS เพือ่ชกัชวน ผูห้ญ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
พ�ำนักอยูใ่นเกาหล ีใหไ้ปท�ำงานเป็นพนักงานบรกิารใน
คาราโอเกะในกรงุโซลและ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รวมถงึมกีาร
จัดหา เพือ่การคา้ประเวณีอกีดว้ย

<กรณีที ่2> 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ยางจ ูไดเ้ขา้
ตรวจสอบตามการรอ้งเรยีน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วา่ 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ทีพั่กอาศยัอยูใ่นทีพั่กของ บรษัิทจัดหางานในเมอืงพาจู
สง่เสยีงดงัเอะอะในเวลากลางคนื จาก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ใน
ครัง้นีต้รวจพ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ำงาน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 
จ�ำนวน 42 คน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เปิดเผยวา่ ตัง้แตว่นัที ่12 สงิหาคม 
ถงึ 12 กนัยายน เป็นเวลา 1 เดอืน ไดด้�ำเนนิการปราบ
ปรา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 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 โดยจับกมุ
ไดท้ัง้หมด 4,617 คน และไดด้�ำเนนิมาตรการ เชน่ การ
เนรเทศ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 เป็นต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ถ่กู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ปราบปรามในครัง้นี ้
เป็นผูท้ีแ่ยง่งาน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ทัว่ไปหรอืเป็นผูท้ีเ่ป็นภยั

ตอ่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ถ่กูจับกมุจ�ำนวน

มากจากการขบัขีร่ถเถือ่น ซึง่เป็นการกระท�ำทีท่�ำใหท้ัง้
ชาวเกาหล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ติกอยู ่ในความเสีย่ง ชาวตา่ง
ชาตทิีข่บัรถเถือ่นมกักอ่ปัญหา เชน่ ▲การท�ำผดิกฎ
จราจร ▲การคา้งช�ำระคา่ปรับ ▲ไมเ่ขา้รับการตรวจ
สภาพรถ ▲ไมท่�ำประกนัภาคบงัคบั และหากเกดิ
อบุตัเิหตทุางจราจรขึน้กจ็ะไมม่ใีครไดรั้บการชดเชยเลย

ดงันัน้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จงึไดด้�ำเน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
เป็นพเิศษตอ่ผูข้บัขีท่ีไ่มม่ใีบอนุญาตและรถเถือ่น โดย
ตรวจพบผูข้บัขี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 กฎหมาย 38 คน และรถ
เถือ่น 6 คนั

นอกจากนี ้ในชว่ง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อยา่งเขม้งวดครัง้นี ้
เพือ่ปกป้องงาน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ทัว่ไป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ได ้
ตรวจสอบอยา่งเขม้งวดถงึ การจา้งงานผดิกฎหมายใน
หลายดา้น เชน่ การจัดสง่พัสด,ุ การสง่อาหารผดิ
กฎหมาย (ไรเดอร)์, การกอ่สรา้ง, บรษัิทจัดหางาน , และ
การจัดหางานผดิกฎหมายผา่น SNS ผล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พบ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ท่�ำงานผดิกฎหมาย 32 คน ในสาขาการจัด

สง่พัสดแุละอาหาร และ 136 คน ในสาขาการกอ่สรา้ง
ไดม้กีารกวดขนัเขม้งวดตอ่สถานบนัเทงิและคลบั

เฉพา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โมเทล และ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ทีม่ี
ความเสีย่งสงูตอ่การเกดิอาชญากรรม 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 ิ
โดยจับก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 ิ776 คน และนอกจากนี ้ยงัจับกมุ
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น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 เชน่ โรงงานผลติ อกี 
3,635 คน

ตรวจพบนายจา้งทีจ่า้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อิยา่งผดิ
กฎหมาย 969 ราย และผูจั้ดหางานหรอืชว่ยเขา้ประเทศ
โดยผดิกฎหมาย 22 ราย โดยไดจั้บกมุและลงโทษตาม
กฎหมายแลว้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เนือ่งจากสถานการณช์าวเกาหลทีีถ่กู
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ศลุกากร (ICE) ใน
สหรัฐอเมรกิากกัตวัเมือ่เร็วๆ นี ้สรา้งความตกใจใหก้บั
หลายคน หวงัวา่กระทรวงกค็วรใหค้วามส�ำคญักบั การ
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โดยไม่
ได ้ขึน้ทะเบยีน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 ีดว้ยเชน่กนั 
<인터넷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

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광주시청 031-760-2000 광주시가족센터 031-798-7141 세상의빛이주민센터 031-767-8118 광주고용센터 031-799-2760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031-797-718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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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으로 한국문화 친근하게

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체험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9월 16일과 18일, 23일 3일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이해 및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국내적응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떡에 현대

적인 감각을 더한 앙금 꽃 컵설기 체험

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앙금으로 카네

이션과 애플블라썸을 만들어 컵설기에 

올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식 디저

트를 완성했다.

총 53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적극적으

로 활동에 임했으며, 단순한 요리 체험을 

넘어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성취

감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

었다.

체험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손으로 

꽃을 만들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완

성된 떡을 보니 뿌듯하다.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강생

은 “예쁜 한국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보

니 한국 문화가 더 친근하게 다가왔다”

고 했다.

                         김영의 기자

직업체험 통해 재능과 꿈 발견

광주시가족센터, 다문화 자녀 진로지원 운영

광주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13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

잡월드 청소년관에서 직업체험 프로

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진로설계 지원사

업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5

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 

20명이 참여했다. 참여 학생들은 평

소 접하기 힘든 직업 세계를 직접 체

험함으로써 자신에게 어울리는 직업

을 탐색하고 진로의 폭을 새롭게 그

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관 내 다양한 체험관 중 

원하는 분야를 골라 실제 근무 환

경을 유사하게 조성한 체험실에

서 전문 요원의 지도로 역할놀이

(Role‑Playing)방식의 두 가지 직업

을 1시간씩 집중 체험했다. 

의료, 방송, 공공행정 등 여러 분야

가 제공됐으며, 학생들은 실습 도구

를 사용해보고, 업무 절차를 직접 따

라 해보는 등 실질적이고 생생한 체

험에 큰 흥미를 보였다.

직업체험 후에는 자신의 흥미와 잠

재 능력을 보다 명확히 알아볼 수 있

도록 놀이형 진로검사 ‘재능 스펙트

럼’을 진행했다. 이 검사는 하워드 가

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기반하여 언

어, 논리, 수학, 신체 운동, 음악, 공

간, 자연 관찰, 자기 이해, 대인 관계 

등 8가지 영역의 체험을 통해 학생 

각자의 강점 재능을 탐색하는 형태였

다.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

신이 어떠한 재능에 흥미를 느끼고 

또 뛰어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나에게 

맞는 직업을 체험하고 탐험할 수 있

어 좋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

은 “진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

다”며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수희 센터장은 “이번 직업체험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단순히 직업을 

체험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가능

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유

익한 기회가 되었다”라며 “앞으로 진

로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자녀들의 정

서적 안정과 자아 성장에 도움이 되

는 심리상담 지원도 꾸준히 이어가겠

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쥬네브 썬월드 메디컬동) 8호

● 전화 031-8001-0211(추석 이후 통화가능)  ● 문자 010-2455-9331

경기다문화뉴스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평택시, 수원시, 화성시, 파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오산시, 하남시, 구리시, 양평군, 과천시, 연천군, 광명시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로 연락해 주세요.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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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지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다문화가정 13가족을 대상으로 전

북 고창 상하농원에서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됐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 체험과 정서적 교

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가족들은 치즈 만들기 및 유가공 공정 견학, 동

물 먹이 주기 체험 등 다양한 오감 체험 및 동물매개활

동을 통해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저

녁에는 바비큐와 스파 등 가족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의 피로를 해소하고,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였다.

처음으로 장거리 가족여행을 경험한 일부 참가자는 

“아이들과 함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소중한 추

억을 만들어준 가족센터와 후원기관에 감사하다”고 전

했다. 양평군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복지 욕구(needs)를 반영한 맞춤형 가족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

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정 함께 1박2일 오감 체험

양평군가족센터,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지평면 새마을회, 추석맞이 

따뜻한 ‘송편 나눔 봉사활동’

양평군 지평면 새마을회(회장 백순정)는 지난 9월 

23일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맞아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송편 나

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직접 정성껏 빚은 송편을 준비하

여 관내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가구 등에 

전달하며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번 나눔 활

동은 명절을 홀로 보내는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아 마련됐다.

백순정 지평면 새마을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

웃들이 한가위를 따뜻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

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홍종분 지평면장은 “오늘과 같은 정성 어린 나눔

이 우리 지역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새마을회의 꾸준한 봉사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면에서도 다양한 복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평면 새마을회는 매년 명절을 비롯해 다

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김영의 기자

건강과 즐거움 함께한 ‘부부명랑 운동회’...양평군가족센터, 부부특성화지원사업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지난 9월 21일 오

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물맑은양평체육관에서 양평

군 관내 부부 120명을 대상으로 ‘부부명랑 운동회’를 성

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부부특성화지원사업의 일

환인 ‘부부명랑 운동회’는 부부 중심의 특화된 활동으로 

이웃 주민 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심층 관계망을 형성

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자녀 양육에 매진해 온 부부들에

게는 모처럼 부부만의 시간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며, 이

웃과 함께 어울리는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 관

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4개 팀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행사는 입

장식과 준비체조를 시작으로 ▲타이타닉 게임 ▲훌라후

프 전달하기 ▲부부 에어봉 달리기 ▲부부림보게임 등 

부부와 팀의 협력을 강조한 게임과 ▲농구 ▲배드민턴 

▲퍼팅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으로 진행하며 자연스럽

게 팀워크를 발휘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풍성한 경품과 이벤트 선물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

로 즐거움을 더했다. 박우영 센터장은 “부부명랑 운동회

를 통해 부부의 가치를 재인식하며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의 가치를 높이며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

다. 

양평군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가족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가족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

이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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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9월 23일 오전 

10시30분 한글날(10월 9일)을 기념해 외국어 교육 전문 

브랜드 시원스쿨의 도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시원스쿨 한국어와의 뜻깊은 협력을 기

념하고, 한국어 중.고급반 학습자들과 함께 기증 도서를 

활용한 학습 체험 활동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

원스쿨 한국어 관계자를 비롯해 문병용 센터장, 정희원 

사무국장, 하남시다문화가족후원회 김형곤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증 도서는 ▲시의 구절을 필사하며 한국어 표현력

을 높일 수 있는 <NEW 미꽃체 필사노트>(최현미 저) 

▲속담, 명언, 고사성어 따라 쓰기 교재 등 총 120권으

로, 결혼이주민들의 문해력 향상과 정서적 공감 능력 

증진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달식 후에는 한국어 중.고급반 학습자들이 필사노

트를 활용한 실습 활동에 참여해, 한국어 자음과 모음

을 또렷이 익히고, 시를 낭독하며 문학적 감수성을 키

우는 시간을 가졌다. 단순한 글씨 연습을 넘어, 학습자

들은 한국어 속에 담긴 시적 정서와 문화를 직접 느끼

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

시원스쿨 한국어 관계자는 “이번 도서 기증이 이주민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 향상은 물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병용 센터장은 “한글날을 맞아 귀한 도서를 기증해 

주신 시원스쿨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기부가 결혼이

주민 분들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고 지역사회에 안정

적으로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주민을 포함한 다

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립

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문의 031-792-2993         김영의 기자

결혼이주여성에 유용한 한글교재 전달

하남시가족센터, 시원스쿨 도서 전달식 가져

하남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지급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현재 소득 하위 90% 국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2차 지급도 7월 말 진행된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경기지역화폐(이하 하머

니)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

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케이뱅

크·카카오뱅크·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카드형 하머니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누리집에

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나 하머니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도 희망 시 주민등록상 주

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

쿠폰을 신청해 복무지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인 

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

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

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누

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

앱, 동 행정복지센터·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 24시까지이며,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 지역 주민

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일

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과 관련 

시설에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해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

수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

하다.                                 김영의 기자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9월 18일 오

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남시청 별관에서 자녀 양육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 250명의 참여로 ‘2025년 가족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감정코칭 전문가인 

최성애 박사를 초청해 ‘AI시대,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

한 소통과 회복탄력성 키워주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

연을 통해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자녀의 건강한 정서 발달과 긍정적인 가족 

관계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자리였다.

최성애 박사는 강연에서 “AI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

일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단절보다 진정성 있는 연결

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감정을 공감해 주고 지지해 주

는 ‘감정코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소통 방법들을 소개하며, “부모가 먼저 자

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자녀와 진정한 

유대관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자녀와의 소통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

데, 오늘 강연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아이와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4.78로 

높게 나타났다.

문병용 센터장은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

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더 많

은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가족센터(031-793-

2993) 가족기능강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AI시대 부모-자녀 소통 위한 교육 마련...하남시가족센터, 가족인식개선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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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가을별빛 가족캠프

하남시가족센터, 자연 속에서 체험 활동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9월 5일과 6일 하남시 관내 다문화가정

을 대상으로 1박 2일간의 가족 캠프 프

로그램인 ‘가을별빛 가족캠프’를 성황리

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경기도 가평군 운학삼돌

이마을에서 진행됐으며, 다문화가족이 자

연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가족 간 유대

감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

과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이 함께 즐

길 수 있는 보물찾기, 레크리에이션, 야

외 체험 등이 진행됐으며, 아이들과 부모

가 함께 협동하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으로 마련됐다.

‘가을별빛 가족캠프’는 다문화가족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건강

한 가정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것

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특히, 유사한 배

경을 가진 결혼이주 가족 간의 자연스러

운 교류를 통해 정서적 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를 더했다.

한 참여자는 “가족들과 끈끈한 유대감

과 또래 친구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게 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캠프

는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4.88점(5점 만점)을 기록하는 등 매우 높

은 평가를 받았다.

하남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가족

캠프는 다문화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가족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가족센터

(031-792-2993) 사업3팀으로 문의하면 된

다.                         김영의 기자

아동 인권 보호와 돌봄 향상

하남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대상 보수교육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소

속 아이돌보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6월과 9월, 총 16시간에 걸쳐 기본 및 특

화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익 보호와 안

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

었다. 

교육 과정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제

도 이해 ▲아동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아동 안전관리 ▲직업윤리 ▲장애아동 

돌봄 이해 등 필수 주제로 구성됐다. 실

무 적용도가 높은 특화 교육으로는 ▲유

아기 기본생활지도 ▲신체 발달 이해 ▲

놀이의 특성과 상호작용 지원 등을 중심

적으로 다뤘다.

문병용 센터장은 “이번 보수교육을 통

해 아이돌보미들의 전문성과 돌봄 역량

이 더욱 강화되어, 아동에게 보다 안전하

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아동 권

리 존중과 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직업윤리 확립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 향상에 지속

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가족센터

(031-793-2993) 아이돌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Массовые рейды против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управляющих нелегальными авто

мобилями, угрожающими безопасности граждан

<Пример 1> Сеульское упра
вление по делам въезда и пре
бывания иностранцев арестов
ало иностранца, который откр
ыл офис в Ансане, через рекл
аму в соцсетях набирал иност
ранных женщин, проживающи
х в Корее, и направлял их в ка
раоке-заведения Сеула и пров
инции Кёнги в качестве помощ
ниц или посредничал в прости
туции.

<Пример 2> Управление по 
делам иностранцев в Янчжу п
ровело рейд в общежити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в Пхаджу, предос
тавленном кадровым агентств
ом, после жалоб жителей на г
ромкие крики и шум по ночам. 
В результате было выявлено 
42 иностранца, работавших не
легально.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сооб
щило, что с 12 августа по 12 с
ентября проводилась месячна
я акция по выявлению нелегал
ь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по итогам к
оторой было выявлено 4 617 н
арушителей, к которым приме
нили меры вплоть до депорта
ции.

Среди выявленных иностра
нцев многие занимали рабочи
е места,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
я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или предс
тавляли угрозу обще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собенно много нарушений 
касалос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так н
азываемых «대포차» — нелега
ль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не зареги
стрированных на реального вл
адельца. Управление таким тр
анспортом подвергает опасно
сти и корейцев, и иностранцев, 
так как водители этих машин ч
асто:

• нарушают правила дорожн
ого движения,

• не оплачивают штрафы,

• не проходят обязательный 
техосмотр,

• не имеют страховки.
В случае ДТП никто не може

т получить компенсацию. Поэт
ому министерство выявило 38 
нелегальных водителей без л
ицензии и 6 таких автомобиле
й.

Кроме того, в период рейдов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лось з
ащите рабочих мест для корей
цев. Проверялись сферы дост
авки, нелегальные курьерские 
службы (райдеры), строительс
тво, кадровые агентства и под
бор персонала через соцсети. 
В результате выявлено:

• 32 нелегально работающих 
иностранца в сфере доставки 
и курьерских услуг,

• 136 —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Также проводились проверк

и в клубах,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з
аведениях, мотелях, ориентир
ованных на иностранцев, где в
елика вероятность преступлен
ий. Там было выявлено 776 н
арушителей. На производств
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 ещё 3 
635.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наказан
ы 969 работодателей, нанима
вших иностранцев незаконно, 
и 22 посредника, занимавшихс
я нелегальным трудоустройст
вом и въездом.

Вместе с тем, как кадры из С
ША, где корейцев задерживае
т мигр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ICE, в
ызвали большой общественн
ый резонанс, так и в Корее хот
елось бы, чтобы при подобны
х рейдах уделялось внимание 
защите прав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
ан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
щих в стране.

Иностранные SNS-журналис
ты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경기외국인SNS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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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다문화가족

생활 밀착 지원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9월 16일 서부복지타운 강의실

에서 ‘2025년 제2차 경기도 다문화가

족 서포터즈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

을 진행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출신의 신규 서포터즈 

4명을 추가로 위촉해 총 15명(베트남 

2, 중국 2, 몽골 2, 태국 2, 필리핀 2, 

러시아 1, 우즈베키스탄 1, 일본 1, 캄

보디아 1, 미얀마 1 등)의 서포터즈가 

활동하게 됐다. 

이들은 평택시 관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통역 ▲관공서 및 병원 동행 지원 ▲

자녀 양육 및 교육 관련 상담 ▲경제 

문제 ▲사회적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 지원 등의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다.

김성영 센터장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

러분의 역량이, 다문화가족이 더 안정

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평택 동아리들

재능기부 활동

평택시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동아

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

행하는 에어팝 동아리와 캘리그라피 

동아리가 지난 9월 18일 ‘재능기부 활

동’을 펼쳤다. 

이번 ‘재능기부 활동’은 다문화가

족교류소통공간에서 진행된 ‘다가ON 

나눔 POP UP’ 행사와 연계하여 에

어팝 동아리 회원들이 행사장 곳곳의 

풍선 장식을 맡아 더욱 화사하고 풍

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현장 부스도 

함께 운영해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가족들과 어린이집 원아 등에게 즉석

에서 강아지, 막대풍선, 꽃, 칼 등을 

만들어 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캘리그라피 동아리에서도 행

사장을 찾은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에게 원하는 문구를 현장에서 캘리그

라피로 써주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

해 의미를 더했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 공동

육아나눔터4호점은 지난 9월 22일 LH배

꽃마을 1단지 내 생활SOC 기관들과 추

석맞이 연합행사 ‘풍성한 한가위, 함께 

하는 우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웃 간 교류와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자 LH배꽃마을 1단지 주거행복지원

센터, 평택시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시립

늘찬어린이집이 함께 협력해 풍성한 프

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화합을 이

끌어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떡메치기 및 

인절미 만들기 체험 ▲투호·제기차기 ▲

동물체험 ▲업사이클링 다육이 심기 ▲

‘푸른 하늘의 날’ 맞이 전시 및 시화전 

등이 준비되어 전통 먹거리와 놀이의 가

치를 배울 뿐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

는 다채로운 축제로 큰 호응을 얻었다. 

공동육아나눔터4호점을 이용하는 한 

학부모는 “단지 내 생활SOC 기관들이 

함께 있어 아이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와 친구들,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지역의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함께 준비한 행사라 더욱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LH배꽃마을 1

단지 내 생활SOC 기관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육아나눔터4호점은 이번 연합행사

를 계기로 LH배꽃마을 1단지 내 생활

SOC 기관들과의 상호 연대를 더욱 강화

하고, 앞으로도 아이들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예정

이다.

김영의 기자

“아이들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요”

평택시가족센터, “이웃과 함께한 추석” 공동육아나눔터 연합행사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

난 9월 13일 북부복지타운 다목적실에서 

다문화가족 77명 총 21가족을 대상으로 

인클로버재단의 ‘다문화가정 가족사진 촬

영 사업’과 연계해 ‘스마일 패밀리’를 진

행했다.

이번 가족사진 프로그램은 촬영에 앞

서 간단한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링 서

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사진작가의 촬영

과 보정 작업을 거쳐 현장에서 즉시 인

화된 사진을 액자에 담아 가족들에게 전

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에게 특별한 경험

을 제공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대기

조를 배정해 기다리는 동안 가족 간 자

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어 새로

운 공감대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등 다문

화가족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도 

됐다. 

참여자들은 “가족과 뜻깊은 추억을 남

길 수 있었다.”라며 “오랜만의 가족사진

이라 설레고 긴장됐지만, 선생님들과 자

원봉사자 덕분에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

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가족의 사랑과 행복

을 세대 간에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

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가정 형성을 위

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족사진 촬영을 끝으로 

2025년도 ‘행복한 팀플레이 사업’이 마무

리됐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

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울리

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

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가족사진 촬영하며 행복과 추억 기록해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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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이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경기도 공공

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이용하면 2만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을 바로 할인받을 수 있어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10월부터 한국 정부의 

‘공공배달 활성화’ 계획에 따라 소비쿠폰 지급을 변경한

다고 밝혔어요.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의 음식배달 앱으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을 알고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만든 배

달특급이 더 좋아요. 

다른 음식배달 앱은 음식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아서 음식점들이 많이 힘들어 해요. 하지만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은 매우 낮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음식점

들이 좋아하지요. 하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은 흠

이에요. 

경기도주식회사는 10월 1일부터 공공배달 소비쿠폰 

지급 조건을 2만원 이상 주문 시 5천원 할인쿠폰 즉시 

지급(1인당 1일 1회 지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어요. 기

존에는 1인당 월 2만원 2회 주문 시 할인쿠폰이 지급됐

어요.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음식점 경영부담 완

화와 소비자 혜택을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번 기준 완화는 공공배달 

활성화를 더욱 도모하기 위해 진행 중이에요.

2만원 이상 주문하면 5천원을 바로 할인 받는 배달특

급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배달특

급’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돼요!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 기준이 또 

한 번 완화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할인 쿠폰이 즉시 지

급되어 사용이 편리해짐과 동시에 가맹점주들에게는 주

문 확대의 기회가 더욱 생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

로 기대된다”고 말했어요.

<중국어 하단, 러시아어 34면, 영어 7면, 몽골어 하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외국인주민도 배달특급 2만원 이상 주문하면 5천원 바로 할인!

경기도. 공공배달 활성화 위해 ‘소비쿠폰 지급 기준 완화’...이주민도 공공배달앱 이용

外国居民如果点餐外卖时使用京畿道公共外卖APP 

“배달특급”，只要单笔订单满2万韩元，就可以立减5000韩

元。

京畿道公共外卖APP “배달특급” 表示，从10月起将

根据韩国政府的“激活公共配送”计划，调整消费优惠券的

发放方式。

许多外国居民可能更熟悉韩国的外卖平台，如 “배달

의민족” 或 “요기요”，但由京畿道推出的“배달특급” 其

实更有优势。

其他外卖平台向餐厅收取较高的手续费，给商家带来

很大负担，而公共外卖APP “배달특급”手续费非常低，更

受餐厅欢迎。不过，目前用户数量还不算多是它的一个小

缺点。

京畿道株式会社宣布，自10月1日起，将把公共外卖消

费优惠券的发放条件更改为：单笔订单满2万韩元即可立

即获得5000韩元折扣优惠券（每人每天限一次）。此前的政

策是：每人每月下两次满2万韩元的订单时才可获得优惠

券。

韩国政府自6月10日起，为减轻餐饮商家的经营负担并

增加消费者福利，已经启动公共外卖APP活化消费优惠券

项目。此次标准放宽，旨在进一步推动公共外卖的普及。

想要享受满2万韩元立减5000韩元的优惠，只需在

Google Play商店或苹果App Store下载并安装 “배달특

급” 即可！

京畿道株式会社相关负责人表示：“随着消费优惠券

发放标准的再次放宽，消费者可以更方便地即时领取优惠

券，同时加盟商家也将迎来更多订单机会，预计会带来积

极影响。”

<한글 기사 상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外国居民在 “배달특급” 下单满2万韩元立减5000韩元！공공배달앱 다운로드 후 이용

Гадаад иргэд хоол хүргүүлж идэ
хдээ Гёнги аймгийн олон нийтийн х
үргэлтийн апп болох ‘Түргэн хүргэл
т’-ийг ашиглавал, 20,000 воноос дэ
эш захиалга хийх үедээ 5,000 воны 
шууд хөнгөлөлт авах боломжтой.

Гёнги аймгийн олон нийтийн хүрг
элтийн апп болох ‘Түргэн хүргэлт’ н
ь 10-р сараас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
рын ‘Нийтийн хүргэлтийг идэвхжүү
лэх’ төлөвлөгөөний дагуу хэрэглээ
ний купон олголтын журмыг өөрчил
нө гэж мэдэгдлээ.

Олон гадаад иргэд Солонгосын х
оол хүргэлтийн апп-ууд болох ‘배달

의민족’ (Хүргэлтийн үндэстэн), ‘요기

요’ (Ёгиё) зэргийг мэддэг ч, Гёнги а

ймгийн бүтээсэн 배달특급 ‘Түргэн хү
ргэлт’ илүү сайн.

Бусад хоол хүргэлтийн апп-ууд р
есторануудаас өндөр шимтгэл авд
аг тул хоолны газрууд ихээхэн хүнд
рэлтэй байдаг. 

Харин олон нийтийн хүргэлтийн 
апп болох ‘Түргэн хүргэлт’ (배달특급) 
нь маш бага шимтгэл авдаг учраас 
ресторанууд таатай хүлээж авдаг. Г
эхдээ хэрэглэгч нь тийм ч олон би
ш нь сул тал юм.

Гёнги Аймгийн Хувьцаат Компа
ни нь 10-р сарын 1-нээс эхлэн оло
н нийтийн хүргэлтийн хэрэглээни
й купон олгох нөхцөлийг өөрчилж, 
20,000 воноос дээш захиалга хийх 

үед 5,000 воны хөнгөлөлтийн купо
ныг даруй олгохоор (нэг хүнд өдөрт 
1 удаа) болгожээ. Өмнө нь нэг хүн с
ард 20,000 воны 2 удаагийн захиал
га хийх үед л хөнгөлөлтийн купон о
лгодог байсан юм.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өнгөрсөн 
6-р сарын 10-наас ресторанууд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дарамтыг бууруу
лах, хэрэглэгчдэд илүү их хөнгөлөл
т үзүүлэх зорилгоор олон нийтийн х
үргэлтийн апп-ыг идэвхжүүлэх хэр
эглээний купоны төслийг хэрэгжүү
лж байгаа. Энэ удаагийн шалгуур з
өөлрүүлэлт нь олон нийтийн хүргэл
тийг улам идэвхжүүлэхийн тулд хэ
рэгжүүлж байна.

20,000 воноос дээш захиалга хи
йхэд 5,000 воны шууд хөнгөлөлт э
длэх ‘Түргэн хүргэлт’ апп-ыг Google 
Play Store эсвэл Apple App Store-оо
с ‘배달특급’ гэж хайж татан суулгаха
д л болно!

Гёнги Аймгийн Хувьцаат Компан
ий төлөөлөгч хэлэхдээ: ‘Хэрэглээн
ий купон олгох шалгуур дахин нэг у
даа зөөлөрсөнөөр хэрэглэгчид хөн
гөлөлтийн купоныг даруй аван аши
глахад улам тохиромжтой болж, үү
ний зэрэгцээ гэрээт ресторануудад 
захиалга нэмэгдэх боломжийг бүрд
үүлж, эерэг нөлөө үзүүлнэ гэж найд
аж байна’ гэжээ. <한글 기사 상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Гёнги аймаг олон нийтийн хүргэлтийн үйлчилгээг идэвхжүүлэхийн 

тулд ‘Хэрэглээний купон олгох шалгуурыг зөөлрүүлэх’ ажлыг хэрэгжүүлж байн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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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9월 13일과 

20일 관내 농장체험 학습장에서 육.해.공 군인 31가족

을 대상으로 ‘3군 어울림 가을 계절체험학습’ 프로그

램을 진행했다. 이번 계절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평택

시 자치행정협치과 지방보조금 군인가족지원사업 중 

하나로 육군3075부대, 해군제2함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제7항공통신전대 3군 군인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됐다. 

첫날인 13일에는 오성면에 있는 로컬푸드길음마을

에서 오이. 고구마 수확 체험, 피클.장아찌 만들기가 

진행됐다. 20일에는 진위면 킹콩이농장에서 포도.고구

마 수확, 쿠키 만들기, 천연염색체험 등 가을을 주제

로 한 여름체험이 이뤄졌다.

참여자들은 “올 여름 유난히 더워 휴가도 제대로 

못 보냈는데 선선해지고 있는 요즈음 평택시에서 군

인가족들을 위해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주어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간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평택시는 육.해.공군이 모두 주둔

하고 있는 군사도시로서 지역적 특색이 뚜렷하다. 시

민들은 군인과 그 가족이 노고의 희생에 항상 감사하

고 있으며 센터도 군인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 군인가족지원사업은 3군이 모두 주둔

해 있는 군사도시적 특성을 반영하여 「평택시 거주 

군인 및 군인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군인가족의 문

화여가생활 기회확대를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평

택시가족센터는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지난 2021년부터 

비대면 홈캠핑, 계절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군인가족의 가족건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다가온에서는 9월 18일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다가ON 나눔 POP-UP’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다가ON 나눔 POP-UP’은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이 교류.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다가온 공간

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물품 판매 ▲나만의 미니화분 심기 ▲캘리

그라피 가훈쓰기 ▲무료 헤어컷 서비스 ▲다문화 음식 

체험 ▲풍선아트 무료 나눔 ▲무료 커피 시음회 등의 다

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

사는 결혼이민자들이 주체적으로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의미를 더했

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 어린

이집 원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용자들도 함께 참

여해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은 “오늘 준비한 음식을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셔서 뿌듯했고, 모국 문화를 알

릴 수 있어 기뻤다.”, “센터 풍선아트 동아리에서 배운 

실력을 뽐낼 수 있어 자신감이 생기고 큰 보람을 느꼈

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 속에서 다문

화가족과 지역주민이 서로 어울리고 함께하는 따뜻한 

장이 되었다. 앞으로도 다가온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사회 통합에 힘쓰겠다.”고 밝혔

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의 

교류.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

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지역주민 함께 ‘다가ON 나눔 POP-UP’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잇는 장 마련

평택시가족센터, 아버지 자조모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다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9월 20

일 안성에 있는 아리따운 열매에서 영유아기 및 아

동.청소년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자조모임을 진행

했다. 이번 모임은 아버지 자조모임이 막바지를 향

해 가면서, 서로 다른 연령대의 자녀를 양육 중인 

아버지들이 교류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

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실내 피크닉과 고구마 수확 체험 

등 가족 친화형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오전 시간, 

참가 가족들은 모임 구성원 및 또래 아버지들과 함

께 실내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놀이

를 통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준비해 온 도시락

을 함께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는 과정은 아버지들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점심 식사 후에는 고구마 수확 체험이 이어졌다. 

각 가족은 체험장 내 위치한 밭에서 약 3kg의 고구

마를 직접 수확하는 활동에 참여했고, 아버지와 아

이들은 함께 자연 속에서 흙을 만지고 수확의 기쁨

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참가 아버지들은 “아이들과 함께 단순히 수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

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지는 뜻깊은 시

간이었다.”라며 “이런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워지고, 아버지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군인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계절체험학습...평택시가족센터, 3군 군인가족 대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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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문화로 배우는 이중언어

평택시가족센터,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이중언어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

월 25일 부모코칭 특강과 9월 27 이

중언어교육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이중언어 교육생 학부모를 대상으

로 진행된 부모교육 특강은 다문화가

족 자녀의 이중언어환경조성을 위해 

결혼이민자 학부모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진학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중국,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족 부모 12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후 진행된 대면교육에서는 이중

언어 교육생들이 결혼이민자 학부모

와 함께 중국, 베트남의 추석 명절 

문화를 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전통 

놀이를 즐기고, 전통 음식을 함께 만

들어보며, 결혼이민자 출신국의 추석

문화가 한국의 명절 문화와 비슷하면

서도 다르다는 점을 느끼면서 부모-

자녀 간의 정서적 지지 및 문화적 유

대감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을 가졌

다.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는 “한국 교

육 시스템이 많이 개편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서 변경된 

내용들도 들을 수 있었고 잘 정리되

어 있어서 이해하기 편했다.”고 말했

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언어 

교육과 문화체험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꾸준

히 향상하고, 부모코칭을 통해 다문

화가족 부모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돌봄품앗이 활동 공유하고 소통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전체모임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 지

난 9월 13일 공동육아나눔터4호점에

서 1. 2. 3. 4 전체 호점 모든 회원이 

참석하는 ‘평택시공동육아나눔터 돌

봄품앗이 2차 전체모임’을 실시했다. 

이번 전체모임 첫 시간은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온 돌봄품앗이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요리, 

미술, 체험 등 다양한 활동사진과 주

제들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며 품앗이 활동의 참여 의지를 새

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두 번째 시간으로는 돌봄품앗이 활

동에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엄마 아빠와 함께 다양한 모

양의 과자를 활용해 ‘나만의 과자집’

을 만들어보며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

은 물론 가족 간 협동심과 소통 능력

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

로 구성됐다. 

품앗이 그룹원들은 “다른 모임 활

동지도 보여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

었습니다. 이런 놀이가 있는지도 몰

랐었는데, 감사합니다.”, “다 같이 모

여서 가족 행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등의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가족들에게 즐

거운 추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바란다. 앞으로도 품앗이 활동에 잘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추억을 많이 전해주실 것

을 당부하고,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

족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

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공동육

아나눔터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돌봄 공동

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가족센터 홈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메이크업으로 모두와 소통해”

평택시가족센터, 문화교류 프로그램 성료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

난 9월 24일과 26일 서부복지타운 강의실

에서 지역 다문화, 비다문화 주민 32명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체험&퍼스널컬러 진

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지원하는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의 하나로 30~50대 여성들이 메

이크업 체험과 퍼스널컬러 진단을 매개

로 서로 어울리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

다. 강의는 메이크업의 기본 개념과 방법

을 알아보고 강사가 참여자별 개별 피부

톤, 퍼스널컬러를 진단하여 개개인에 맞

는 메이크업 및 스타일링 방법을 알려주

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 참여자는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나

에게 어울리는 스타일링 방법을 알게 되

어 기쁘다. 또 지역 내 다문화가족들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성영 센터장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며 내외국인의 교류가 증

가하고 있다. 센터 이용자들도 프로그램

을 계기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네트

워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

해 내.외국인의 교류.소통 증진 및 스트

레스 해소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

로도 지역 내 다문화·비다문화 지역주민

을 위한 문화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

갈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군인가족과 함께한 특별한 하루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27일 아빠

사랑팜에서 해군제2함대 군인 16가족을 

대상으로 양계농장 체험 ‘꼬꼬댁 패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군제2함대 군인가

족행복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부대와 센

터의 협업으로 마련됐다. 참여 가족들은 

채란체험, 계란피자.요리 만들기, 닭생태

교육 등 도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양계농장 체험을 진행하며 가족 간 추억

을 쌓았다.

참여자들은 “평택시가족센터에서 매년 

해군제2함대 군인가족을 위해 프로그램

을 진행해 매년 참여하며 가족 간 친밀

감을 쌓을 수 있어 매우 좋다.”고 만족감

을 나타냈다.

김성영 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해군 

외 공군가족을 대상으로도 매년 진행하

고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노력을 이런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게 되

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캐릭터 떡 만들며 아이와 소통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20일 관내 

13~21년생 자녀를 둔 20가족(40명)을 대

상으로 9월 1차 가족놀이터 ‘캐릭터 바람

떡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친숙하고 귀여운 캐릭터를 떡으로 빚어

보는 활동으로, 대한민국 명장 신경환 대

표(베이커리야 놀자)의 꼼꼼하고 유쾌한 

지도로 진행됐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다

소 어려워했지만 직접 반죽을 만지고 모

양을 찍어내는 과정에 점차 집중해 부모

와 함께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완성하며 

성취감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 

참여한 가족들은 “떡은 처음 만들어봤

는데 캐릭터바람떡이라 아이가 더 즐거

워했다.”라며 “아이와 함께 오감이 만족

하는 신나는 수업이었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아이와의 소중한 시

간을 위해 함께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

드린다. 이런 시간이야말로 가족 간의 추

억을 쌓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

인 것 같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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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가평 일대에서 다문

화가족 4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가족캠

프 ‘해피투게더’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화

합, 가족 친밀감 향상을 목표로 마련되었

으며, 가평 쁘띠프랑스, 남이섬, 아침고요

수목원, 양떼목장 등 다양한 관광지와 체

험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특히, 첫째 날

에는 ‘화합의 밤’ 레크레이션 행사를 통

해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캠프 전 과정에서 가정폭력예방

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여행자 보

험 가입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

여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

록 했다. 용인시가족센터는 이번 캠프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

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정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유지영 센터장은 “캠프에 참여한 가족

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관계를 더

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소

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용인시, 베트남에

도서 5000권 전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4

일 베트남 다낭시에 있는 ‘용인 스마

트 디지털 도서관’에 도서 5000여 권

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도서 지원은 시가 공적개발원

조(ODA) 차원에서 국제 우호 도시인 

베트남 다낭시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용인 스마트 

디지털 도서관’ 건립 협약을 체결하

고, 도서관 착공식에 참여했다.

이날 전달한 도서는 시민들이 기증 

캠페인을 통해 시 도서관에 기증한 

도서와 지난 8월 시 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마련한 도서다.

이상일 시장은 “이 도서관은 다낭

시 시민의 독서와 학습을 위한 공간

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도서관 완공 

후 다낭시 주민이 원활하게 도서관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모여라!”

용인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1박2일 가족캠프 ‘해피투게더’ 진행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부모의 

자기이해와 감정 돌봄을 통해 자녀의 

인성 발달을 지원하고, 가족 내 공감적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부모 공감 인성

교육’을 10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은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

와 조부모, 양육자를 대상으로 총 7회 

진행되며, 발달 단계별 맞춤 강연과 실

습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건

강한 가정 공동체 형성을 돕는다.

첫 번째 과정은 ‘감정코칭의 비밀 : 

아이의 마음을 여는 부모의 힘’으로, 

10월 15일과 22일 곽윤철 아이연구소 

대표가 유·초등 저학년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감정을 존중하는 양육법과 

부모 감정 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두 번째 과정은 10월 29일 진행되는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배우는 마음이 

통하는 육아’로, 세대 간 양육 철학 차

이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실천

적 방법을 다룬다.

11월 5일에는 평생학습관 작은어울

마당에서 김종원 작가의 특강 ‘부모의 

말 한 줄이 아이 인생을 바꾼다’가 열

린다. 이번 특강에서는 자녀의 자존감

을 높이는 대화법과 부모 언어의 중요

성을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 과정은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기질 및 성격검사(TCI)와 

미술심리치료’로, 조세화 굿코퍼레이션 

심리상담센터장과 김선민 미술심리상

담사가 사춘기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검사와 상담, 아트 기반 심리치료를 진

행한다.

교육 장소는 용인시 평생학습관과 

작은어울마당이며, 참여를 원하는 시

민은 9월 24일부터 각 강좌별로 평생

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부모의 작은 변화

가 자녀의 큰 성장을 이끈다”며 “앞으

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정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

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부모 공감 인성교육 운영 10월~11월 총 7회 진행

용인특례시, 부모·조부모·양육자 대상 실천형 교육, 맞춤 프로그램
용인 공공수영장

두 배 이상 증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

의 건강 증진과 학생을 포함한 시민

의 생존수영 교육에 도움이 될 시내 

공공 수영장이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17일 밝혔다.

용인시는 지난 7월 7일 개관한 기

흥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포함해 7곳

에 41개 레인의 공공 수영장을 운영 

중인데, 새롭게 8곳, 56개 레인의 공

공 수영장을 건립 중이거나 추진 중

이다. 신규 수영장이 114%(현재 대비 

2.14 배), 레인수 기준으로는 137%나 

증가하는 것이다.

용인에 공공 수영장이 대폭 늘어나

는 것은 민선 8기 들어 시민의 여가

활동과 건강증진을 정책 어젠다의 앞

순위에 두고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확

충하는 데 공을 들여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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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

는 9월 21일 센터에서 개관 5주년 기념식

과 함께 ‘제2회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말

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선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상생과 

화합의 의미를 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권선숙 용인시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해 

정두훈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 대표

이사, 강문옥 국제로타리클럽 3750지구 

총재 등 내외빈과 지역주민, 외국인주민 

등 5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센터는 2020년 개소 이후 외국인 근로

자,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국어 교육, 권익 보호, 사회 적

응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지난 5년간 

△외국인 근로자 적응 지원 △한국 사회 

수용성 강화 △지역사회 통합사업을 통

해 상호문화 공존의 기반을 다져왔다.

김용국 센터장은 “지난 5년은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

하며 공동체를 만들어온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사회의 조화와 포용을 

위해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

다”고 말했다.

권선숙 용인시 여성가족과장은 “센터

와 외국인주민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

께 감사한다”며 “말하기대회 본선에 진

출한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기원한다”

고 말했다.

‘제2회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는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외

국인 근로자 10명이 △한국 생활 경험 △

문화 차이 극복 △꿈과 미래 포부를 주

제로 발표해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언어 경연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

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무대였다. 영예의 대상은 네팔 출신 라마 

프렘(LAMA PREM)에게 돌아갔다.

부대행사로는 △각국 문화체험 △용인

시처인구보건소의 외국인 주민 감염병 

예방 홍보 부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의 한가위 맞이 캘리그라피 체험 △송편 

빚기 체험 등이 마련돼 선주민과 이주민

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어울리는 축제

의 장이 됐다.

이번 행사는 용인시와 공익법인 아시

아문화연구원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메시지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

다.                         송하성 기자

센터 개관 5주년 기념식과 함께 선주민·이주민 상생·화합의 장 마련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제2회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지역사회 함께 

禁止根据肤色和出身国进行歧视，支

援难民的居住·医疗·教育，从制度上

保障未登记出生外国儿童权利的内容在

中央政府和地方政府中首次法制化。

京畿道表示，在9月19日举行的京畿

道议会第386届全体会议上，表决通过

了包含上述内容的 ①京畿道移居背景

道民种族歧视禁止及人权保障条例 ②

京畿道难民人权保护和基本生活保障条

例 ③京畿道出生未登记的外国儿童发

掘及支援条例等3个条例。

此次条例的制定是在多文化·移民社

会快速变化的现实背景下，京畿道率先

在全国建立了包容和人权的制度基础，

具有重要意义。

①禁止移民背景道民种族歧视及人权

保障条例》(刘浩俊议员代表提议)规

定，无论肤色、出身国、语言、文化背

景如何，所有移民都能得到同等权利保

障，并提出防止歧视、救济受害者、实

态调查、宣传教育等措施。

还包含设立委员会和制定基本计划的

义务，确保制度的持续性。

②难民人权保护和基本生活保障条

例》(刘浩俊议员代表提议)为难民申请

者、包括人道主义滞留者在内的难民等

提供了居住、教育、医疗、雇佣等生活

全方位支援的依据。

并设立难民支援政策咨询委员会，推

进紧急生活费、医疗、心理咨询、就

业、创业支援等多种支援项目。

③出生未登记的外国儿童发掘及支援

条例》(李仁爱议员代表提议)以国内出

生后未登记的儿童为对象，将公共确认

和发放确认证的程序制度化。通过这一

措施，将保障医疗、保健、保育、教育

等基本服务，并建立与行政、教育、保

育、儿童福利机构的合作体系。

京畿道计划在条例公布后迅速履行必

要的后续措施。将于10月28日在国会议

员会馆举行"加强移民人权保障讨论会

"，共享制定条例的意义，探索在全国

范围内扩散移民政策和社会团结的制度

基础的方案。

京畿道移民社会政策课长许永吉(音)

表示:"此次条例不是单纯的制度，而是

为了道民和移民都能无差别共存的社会

承诺","将迅速履行后续措施，京畿道

将引领移民社会政策。"

<한글 기사 34면, 인터넷에서 경기외국

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

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京畿道制定禁止肤色和出身国歧视等全国首个移民人权保障三大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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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가족센터(센터장 조금랑)는 지

난 9월 13~14일 양일간 다문화가족을 대

상으로 이중언어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에는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다문

화가족이 참여했으며, 부모와 자녀는 물

론 결혼이민자의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까지 3대가 함께 어우러져 세대를 아우

르는 의미 있는 가족축제가 펼쳐졌다.

첫날 프로그램은 한탄강댐 물문화관에

서 진행됐다.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세대 간 장벽을 허물고, 웃음과 응원이 

가득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이어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에서

는 ▲결혼이민자가 모국의 전통 음식을 

선보이는 나라별 음식 경연대회 ▲가족

의 행복한 순간을 사진에 담아 발표하는 

가족사진 경연대회가 이어져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캠프는 단순한 개별 가족 참여를 

넘어, 모든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

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풍성한 상품과 함께 진행

된 가족 바비큐 파티는 참가자 모두에게 

즐겁고 따뜻한 추억을 선사했다.

한 결혼이민자는 “시어머니와 친정어

머니가 함께 캠프에 참여해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우리 가족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금랑 센터장은 “이번 이중언어 캠프

는 다문화가족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 세

대를 아우르며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

는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다

문화가족이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

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천군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

족의 안정적 정착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하며, 세대와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

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

한 사항은 연천군가족센터 가족지원 3팀

(031-835-0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총력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

업 유치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공모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천군은 지난 25일 본관 3층 대회

의실에서 김덕현 연천군수와 김미경 

의장과 군의원, 이윤규 연천군농업인

단체협회장, 임달수 연천군이장협의

회장, 정남훈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장, 주민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추진

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군사 규제와 수도권 규제로 인한 

피해 극복 및 군민 삶의 질 향상 △

청산면 시범사업 성과의 군 전역 확

산 △행정·의회·지역사회의 협력을 다

짐했다. 결의문 낭독 직후 참석자 전

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구호를 외치며 

유치 의지를 다졌다.

연천군은 발족식을 계기로 현수막 

게첩, 국회 기자회견 등 다각적 홍보

활동을 이어가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

범사업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 직후 김덕현 군수와 

김미경 의장,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나

란히 서명운동에 참여해 군민 참여 

열기를 이어갔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민들은 

철책을 베개 삼으며 삶을 살아야 했

으며, 군사 규제 속에서 오랜 세월 국

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다”

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남아 있는 군민 모두

가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고, 연천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

이 될 것이다. 군수인 제가 먼저 앞

장서서 군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 반

드시 이번 공모에서 연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경기도 청산면(농촌기본

소득)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지은 기자

“언어와 문화를 넘어 세대 소통과 가족 유대 강화”

연천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이중언어 교육지원 가족 캠프’ 성료

연천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

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

이 보유한 정보를 누구나 자유롭게 활

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자료를 말한다. 

연천군은 인구, 문화, 교통, 복지 등 

생활 밀착형 데이터를 꾸준히 개방해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연천군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다.

현재 개방된 주요 데이터는 △인구 

현황 △마을회관·경로당·문화재 위치 

△관광지·문화시설 정보 등이 있으며, 

군민 생활과 창업, 연구,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공공데이터는 

단순한 행정 정보가 아니라 군민의 삶

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자

원”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데

이터를 지속 발굴·개방해 군민이 신뢰

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 공공데이터는 공공데

이터포털(data.go.kr)에서 연천군을 검

색하거나 군청 누리집 내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연천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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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무인 대출기’ 설치해

과천시, 지정타 2곳에 24시간 정식 운영 

과천시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직접 방

문하지 않아도 책을 편리하게 대출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대출

기를 설치하고, 22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

어간다고 밝혔다.

무인 대출기는 과천제이드자이 아파트

와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부근에 설치됐다. 이번 사

업으로 시민들은 도서관 운영시간과 관

계없이 언제든 책을 대출한 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보과학도서관 도서를 온라인

으로 신청하면 동네 작은도서관 운영시

간에 맞춰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

만, 무인 대출기 도입으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자녀 교육

에 관심이 많은 다문화가족도 적극적으

로 이용하면 좋겠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무인 대출기는 시

민들이 일상에서 책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독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 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독서 생활

을 누릴 수 있도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이번 설치를 시작으로 생활

권 가까이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독서 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

갈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 개최

과천시, 원문동 시작으로 11월까지 순회

과천시는 오는 11월 6일까지 각 동

을 순회하며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

을 총 8회 개최한다. 하반기 첫 행사

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마

련됐다.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은 과천시

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현장 소통형 시민 간담회로, 시장과 

시민이 직접 만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다. 일상 속 건의

부터 시정 주요 현안까지 주제에 제

한 없이 논의되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의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과

천지구 막계동 특별 계획구역 내 종

합병원 건립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표현했으며, 과천~봉담 간 지방도 

309호선 도로구간의 소음 문제 해소

를 위한 방음터널 설치를 조속히 추

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지

금, 미래 발전의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이 실

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

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

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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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남”

성남시, 만족도 조사서 평균 ‘90.8점’ 나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임신·출산 지원

사업의 시민 종합 만족도가 ‘매우 우수’ 

수준인 평균 90.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등 시민들이 성남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임신출산 관련 프로그램

은 많다.

먼저 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성

남시한의사회와 2014년부터 협업 추진해 

매년 중원구보건소로 지원 신청하는 15

명에게 3개월간 최대 180만원 상당의 한

약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은 성남시 거주 남성 또는 여성이다. 

최대 지원금 내에서 부부가 동시에 한약

을 지원받아도 된다. 

임산부 출산 교실은 맘 편한 태담 태

교, 플라워 감성 태교, 신생아 리듬 마사

지, 신생아 돌봄 실전, 아기용품 만들기, 

산전·산후 정서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실전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를 제공한다. 3개 구 보건소별로 한 기수

당 10~40명을 모집하며, 매년 3~10월에 

한 달간 4회 과정으로 운영한다. 성남시 

거주 임신부와 배우자가 참여 대상이며, 

별도 참가비는 없다. 

서비스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토요 

임산부의 날’은 직장인 임산부 등을 위해 

수정·중원·분당 3곳 보건소에서 매월 셋

째 주 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간, 신장, 당뇨, 빈혈 등 기초 혈액검

사, 소변검사를 하고, 엽산제·철분제 지원 

등 산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등

록 주소지가 성남시인 임산부와 예비·신

혼부부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성남시는 학술연구·리서치 기관인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토요 임산부의 날 

운영’ 등 3개의 임신·출산 지원사업 참여

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을 준

비하는 과정에 시민 중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초등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지원

신상진 시장 “학생들의 첫 출발 응원해요”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내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

금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7월 21일 완료하고, 제305회 성남시

의회 임시회에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출했다. 

성남시는 내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수를 6303명으로 예상해 해당 사업비

도 확보할 방침이다. 입학준비금 10

만원은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입학 기준일 현재 성

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초등학

교나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1

학년으로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성남

시는 출산 장려, 지역경제 활성화, 교

육 분야의 공공적 역할 강화 등 다각

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학생들의 첫 출발을 응

원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

화하기 위해 입학준비금 지급을 추진

하고자 한다”면서 “준비물 마련 등으

로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 입학 시기

에 이번 실질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

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첫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31-729-3042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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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

지 ‘행복+ 든든 Life(2)’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한국 입국 3년 이상 된 결혼이민

자 12명이 참여했으며, ▲미래 설계(4회기) ▲이미지 메

이킹 특강(1회기) ▲부모교육(3회기) ▲엄마표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특강(1회기) 등 총 9회기 과정으로 운영

됐다.

참여자들은 미래 설계를 통해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

로 그려보고,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과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한 이미지 메이킹 특강은 결혼

이민자 스스로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

성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 회기인 엄마표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활동은 자녀의 자존감 향상과 가

족 간 유대 강화에 도움이 됐다.

한 참여자는 “앞으로의 목표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아이와 특별한 선물을 할 수 있어 소중한 추억

으로 기억될 것 같다.”라며 “무엇보다 다양한 나라의 친

구들과 교류하며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맞춤형 정착 지원, 자신감 가족애 키워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화성형아이키움터, ‘가족만세점’

가족 대상 체험형 복합공간 개관

화성시가족센터(센

터장 박미경)는 오는 

10월 15일 가족 모두

가 함께 즐길 수 있

는 체험형 복합 공간 

‘화성형아이키움터 가족만세점’(화성시 향남읍 평2길 

16. 가족만세센터 2층)을 공식 개관한다.

가족만세점은 공간 이용, 가족 프로그램, 가족품

앗이,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

해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공

간이다. 특히, 입구에는 AI 놀이터가 설치되어 최신 

기술을 접목한 놀이 체험을 제공, 아이들에게 새로

운 경험과 재미를 선사한다. 

가족만세점은 화성시에 거주하며 12세 이하 자녀

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

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박미경 센터장은 “가족만세점 개관을 통해 화성시 

서부권의 가족 친화 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육아 지

원 서비스 강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가족만세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

다. 문의 031-366-0013                  김영의 기자

다문화 자녀 ‘쇼콜라티에’ 체험

화성시가족센터, ‘직업인 만남, 꿈의 작업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

난 9월 13일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

화가족 자녀 20명을 대상으로 ‘직업인과

의 만남, 꿈의 작업실-쇼콜라티에 편’ 프

로그램을 운영했다.

‘직업인과의 만남, 꿈의 작업실’은 다양

한 직업군 종사자와의 만남을 통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된 진로체

험 프로그램이다. 

이번 회차에서는 ‘쇼콜라티에’라는 직

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초콜릿을 활용

한 디저트 제작 과정을 체험하며, 실제 

쇼콜라티에의 역할과 직업적 특성을 이

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짜장면처럼 

보이는 케이크’를 직접 만드는 이색 체험

이 진행돼 각자의 창의성을 담은 달콤한 

작품을 완성하며 현장은 활기로 가득했

다. 

참여 학생들은 “짜장면 케이크를 만

드는 과정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라며 

“요리사가 꿈인데, 쇼콜라티에도 멋진 직

업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아이들이 체험을 통

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해 가는 모습이 

매우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다양한 진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화성시가족센터 진로

설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센

터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양한 직업

군을 접하고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

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타 자

세한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070-8831-

9102)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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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

하고, 난민의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

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처음으로 법제

화됐어요.

경기도는 지난 9월 19일 열린 경기

도의회 제386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

을 담은 ①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②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③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

굴 및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가 의결

됐다고 밝혔어요. 이번 조례 제정은 다

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

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전국 첫 사례라

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

권보장 조례'(유호준 의원 대표발의)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어

요.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

를 담아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어요.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

례’(유호준 의원 대표발의)는 난민 신청

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

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

반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어요. 난민

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긴급 생계

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어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이인애 의원 대표발의)는 국

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

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어요.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

장하고, 행정·교육·보육·아동복지 기관

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에요.

경기도는 조례 공포 이후 필요한 후

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

에요. 오는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

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

어 조례 제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주

민정책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안

을 모색할 예정이에요.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

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

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어 29면, 베트남어 9면, 러시아

어 13면, 몽골어 13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заказыв
ая еду через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п
риложение доставки «배달특급» 
(Baedal Teukgeup) в провинции К
ёнгидо,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кидку 5 
000 вон при заказе от 20 000 вон.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приложение д
оставки «배달특급» в Кёнгидо объ
явило, что с октября изменяются 
условия выдач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и
х купоно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лано

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
ея по «актив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
ных сервисов доставки».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зн
ают такие популярные приложен
ия доставки, как Baemin (배달의민
족) и Yogiyo (요기요), но приложен
ие «배달특급», созданное провин
цией Кёнгидо, имеет свои преиму
щества.

Другие приложения доставки б
ерут с ресторанов высокие комис
сии, из-за чего владельцам заве
дений приходится нелегко. Но го
сударственное приложение «배달
특급» работает с очень низкими к
омиссиями, что выгодно для рес
торанов. Недостаток лишь в том, 

что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ка не так м
ного.

Компания Gyeonggi Province 
Co., Ltd. сообщила, что с 1 октяб
ря условия выдачи потребительс
ких купонов изменяются: теперь 
при заказе от 20 000 вон сразу п
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скидочный купо
н на 5 000 вон (один раз в день н
а человека). Ранее купоны выдав
ались при двух заказах по 20 000 
вон в месяц.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и с 10 июн
я продвигает проект по предоста
влению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купоно
в д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иложен
ий доставки, чтобы снизить нагр
узку на рестораны и дать больше 

выгод потребителям. Текущие из
менения направлены на ещё бол
ее актив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госу
дарственного сервиса.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скидку 5 000 в
он при заказе от 20 000 вон, дост
аточно скачать приложение «배달
특급» в Google Play или Apple App 
Store и установить его.

П р е д с т а в и т е л ь  G y e o n g g i 
Province Co., Ltd. отметил: «Благо
даря ещё большему смягчению у
словий выдачи купонов потребит
ели смог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скидка
ми удобнее, а владельцы рестор
анов получат больше заказов, чт
о окажет положительное влияни
е на их бизнес».<한글 기사 23면>

외국인주민 권익 보장, 경기도가 더 크게 앞서간다!

경기도, 출신국에 따른 차별 금지 등 전국 최초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제정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тоже получают скидку 5 000 вон при 
заказе от 20 000 вон через Baedal Teukgeup! 경기도, 공공배달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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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와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 손녕희)는 지난 9월 16일 센터 3

층 대강당에서 ‘이주노동자 소통 간담회’

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화성시 관내 이주노동

자의 애로사항과 사업장 내의 불평등, 이

주민의 생활 경험과 개선점을 직접 듣고, 

지역사회와 함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기관 관계

자들이 참석했으며, 국가별 공동체 리더

와 다양한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참

여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에서의 근로 및 생활 

경험을 공유하며, 어려움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한국어로 직접 전달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로의 경험

을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체

감하고, 더 나은 화성과 지역사회를 만들

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손녕희 센터장은 “센터는 이주노동자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

련하고, 화성특례시와 협력해 소통과 지

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주민이 안전

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소통의 장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이주민이 직접 전하는 생활과 권익 이야기”

화성시와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이주노동자 소통 간담회’ 개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9월 14

일 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25 화성시 이

주민 영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영화제는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

의체 외국인주민.분과와 함께 마련했으

며, 영화를 통해 이주민의 삶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상영작은 

센터가 기획.운영하는 영상 크리에이터들

의 작품 Vlog(10분)를 비롯해 역사적 아

픔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사할린에서 온 

편지>(16분), 최근 개봉작으로 주목받은 

드라마 <바다호랑이>(106분) 등 총 3편이

었다. 특히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Vlog

는 이주민의 일상과 시선을 담아내어 관

람객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이번 영화제는 단순한 상영회가 아니

라 영화를 매개로 서로의 목소리를 나누

고, 지역사회가 이주민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참석한 관람객들은 작품을 통해 공감과 

울림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2025 화성시 이주민 영화제’는 총 2회

에 걸쳐 진행됐다. 1회차는 지난 8월 31

일 화성시동부출장소 3층 대강당에서 열

렸으며, 2회차는 9월 14일 화성시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이어졌다.

손녕희 센터장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이주민의 이야기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

눌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

화와 경험을 공유하며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

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이주민의 삶과 이야기” 영상에 담아내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2025 화성시 이주민 영화제’ 개최

베트남 음식 ‘반미’ 

나눔으로 교류의 장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

희)는 지난 9월 7일 센터 3층 대강당

에서 베트남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국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

사에는 베트남 전통음식인 달걀 반미

를 나누며 문화적 교류와 화합의 시

간을 가졌다.

베트남 공동체는 직접 준비한 반미

를 외국인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나누

었다. 행사장에는 베트남 국기와 전

통 의상, 물품 등이 전시되어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주민들이 베트남의 문

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한국어 교육 접수일과 맞물려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면

서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이번 교류 행사는 베트남 공동체가 

직접 준비하고 진행한 활동으로, 구

성원 간의 친목을 다지고 화성시외국

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다른 국가의 

외국인 주민들에게 베트남의 전통문

화를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

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만남

의 장이 되었다.

김영의 기자

화성외복, 방글라데시

공동체와 문화체험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9월 

7일 용인 캐리비안 베이에서 방글라

데시 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활

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방글라데시 공동체 

45명을 비롯해 담당자와 봉사자를 포

함한 총 47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단체사진 촬영 후 자

유롭게 워터파크 시설을 즐기며 여가

를 보냈고, 가족 단위로 참석한 외국

인 주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체험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번 

활동은 고된 노동으로 지친 외국인 

주민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활력을 

제공했으며, 신규 회원들의 참여로 공

동체 내 소통과 단합을 강화하는 계

기가 되었다.

센터는 이번 문화체험을 통해 방글

라데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국의 여

가문화를 경험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2025년 10월 01일 ~ 10월 15일  Hwaseong

경기도 최초로 1인가구 페스타를 시작한 화성시가족

센터(센터장 박미경)가 올해도 1인가구의 행복을 위한 

축제를 개최했다.

1인가구의 삶을 응원하고 소통과 공감을 위한 축제의 

장인 제3회 1인가구 페스타 ‘I am 1인가구’가 지난 9월 

20일 화성시가족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화성시 거주 1인가구 및 지역주민을 대

상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1인가구 참여자들

이 현장을 찾아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번 페스타는 총 4개의 테마(ZONE)으로 구성된 체

험부스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운영 프로그램은 ▲1인가구 사업 안내 ▲돌봄 

ZONE(감정오일테라피, 한의 체질 알기, 간단 호신술 

등) ▲힐링 ZONE(지문성격검사, AI 피부진단, 드립백

체험 등) ▲ESG ZONE(천연세제 만들기, 아나바다, 나

의 에너지로 솜사탕 만들기 등) ▲게임 ZONE(레트로 

게임, 시간을 잡아라) 등이다. 체험부스 이 외에도 다양

한 참여형 공연이 함께 진행되어 현장을 찾은 1인가구

에게 즐거움과 의미를 동시에 전달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번 페스타를 통해 생애주기 중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될 1인가구의 건강한 독립

생활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성시가족센터는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

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

상과 건강한 독립생활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친화사업팀(070-

8831-8621, 070-8831-8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

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김영의 기자

“1인가구의 삶을 응원하고 공감과 소통하는 축제 열렸다”

화성시가족센터, 제3회 1인가구 페스타 성황...경기도 최초 행사 3회째 운영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9월 22일 한

국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과 국내적응 프

로그램으로 ‘말도 통하고 맘도 통하는 우리들의 가을나

들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기초~중급) 수강생 70

여 명이 참여했으며, 화성시 향남 상두리마을에서 진행

됐다. 참가자들은 ▲전통 찐빵 만들기 ▲자연 염색 체험 

▲마을 투어 등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하며 한국 전통문

화를 체험하고 그동안 배운 한국어를 생활 속에서 사용

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던 수강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만나 교류하며 유대감도 깊어지

고 한국어 학습에 자신감을 갖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자는 “친구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한국어로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한 추억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

자는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달리 실제로 체험하며 한

국어를 쓰니 더 쉽게 기억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

혔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교실을 넘

어 지역사회 속에서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교류하

며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

으로도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말 통하고, 맘 통하는 ‘가을나들이’

화성시가족센터, 한국어교육 국내적응 프로그램 진행

다문화 자녀 자신감과 미래 

화성시가족센터, ‘다재다능’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다문화가족 자

녀들이 사회적 역량을 키우고, 다양성을 존중받으며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

재다능’ 프로그램을 지난 7월 12일부터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운영하고 있다.

‘다재다능’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신의 강점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래와 함께 소통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참여 아동들은 집단상담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소개하며 교류하고, 발표 활

동으로 자신감을 키웠다. 또한 푸드아트테라피를 통

해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긍정적 자아 인식을 

확장했다. 이와 함께 성격 유형에 맞는 직업을 탐색

하고, 해당 직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노력을 고민하

는 과정을 통해 미래 설계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도 

제공됐다.

‘다재다능’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며, 

▲미래설계(나만의 미래직업 만들기) ▲직업체험(화

성시문화관광재단 연계 무용단 체험, 미래 유망 직

업 탐색 및 체험)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교육 ▲부

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역량강화팀

(070-8831-8432)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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